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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김정일, 가극 ‘홍루몽’ 현지지도(3/22,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북중 ‘친선의 해’를 맞아 중국의 고전을 

북한판으로 개작한 가극 ‘홍루몽’의 제작 현장을 찾았다고 조선중앙

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22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또 김일성 주석과 중국의 노세대 지도자들이 “장구한 

기간에 걸쳐 마련한 귀중한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며 “문화교류는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을 증진시키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고 매

체는 보도

- 이날 시찰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장성택 최익규 김양건 당 부

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

 김정일, 광장서 군인 집단 격려(3/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군 전초병열성자대

회 참가자들을 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앞 

광장에서 만나 격려하고 기념촬영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같은 장소에서 또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 빙상관, 창

광원 등의 건설에 투입된 ‘군인 건설자들’도 만나 치하하고 기념촬

영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으나 두 군인집단을 단체로 만난 날은 구

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음.

- 북한 언론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상 ‘전초병열성자들’과 ‘군인기술자

들’은 각각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임. 김 위원장이 금수산기념

궁전 앞 ‘광장’에서 이런 행사를 가진 것은 이례적임.

- 검은 털모자를 쓰고 흰 외투와 쑥색 바지 차림의 그는 임시 설치된 

계단식 좌대에 도열한 수백 명 앞을 걸어가며 이들의 환호에 오른

팔을 들어 답례하거나 좌대 앞에 서서 두팔을 어깨 높이로 치켜들

어 박수로 격려하거나 양손을 앞으로 깍지 낀 채 걷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였음. 그의 얼굴은 다소 핼쓱한 얼굴이었지만 광장에 기념

촬영을 위해 층층이 줄을 지어 서있는 군인들 앞을 걸으면서 두 손

을 들어 박수를 치거나 오른팔을 쭉 펴서 환호에 답례를 보내는 등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음.

- 행사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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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국장, 김명국 현철해 대장 등 북한군 지휘부가 수행

 살빠진 김정일 심한 당료병 앓는 듯(3/20, 조선중앙통신; 3/21, 조선

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건설한 수영관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통신은 이 수영관이 “대규

모의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경기도 할 수 있게 

건설됐다며, 김 위원장은 수영관 내.외부를 “장시간” 돌아본 후 ‘만

족’을 표시했다고 보도

- 그는 또 김일성종합대학 전경을 부감하고 “김일성종합대학은 만년

대계로 물려줄 민족번영의 귀중한 재부”라고 강조하면서 “현대적인 

도서관을 비롯해 대학을 전망성있게 꾸리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

령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

- 시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 김기남과 당 중앙위

원회 부장들인 장성택, 박남기, 그리고 박명철 국방위원회 참사와 

현철해 인민군 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성자립 김일성종합대

학 총장, 김태희 당 책임비서가 맞이했음.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

대학, 김형직사범대학 등 평양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

람했다고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위원장이 그동안 입었던 겨울 외투를 벗고 

단출한 파란색 인민복 복장으로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 새로 건립

된 수영장을 둘러보는 사진을 보도, 사진 속의 김 위원장은 전체적

으로 이전에 비해 살이 많이 빠진 모습으로, 복부 비만도 제법 들어

간 상태임. 목 부위 살도 줄어들면서 오른쪽 귀 밑에서 턱으로 흐르

는 주름이 두드러져 보이고, 턱 가운데에서 가슴 앞쪽으로 내려가는 

살이 아래로 축 쳐져 보였음. 

- 신경과‧재활의학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체중 감소는 

의도한 다이어트보다는 ‘연하곤란’(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

는 증상)이라는 뇌졸중 후유증 때문인 것으로 추정, 연하곤란 증세

는 뇌졸중 후 짧게는 2-3개월 후, 길게는 6개월 이상에 걸쳐 서서

히 회복됨. 이와 관련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는 18일 북한 소식통

의 말을 인용, “김 위원장이 지난달 말 회령을 시찰할 때 계단을 오

르면서 부축을 받았으며, 평지에서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호위군

관 두 명이 옆에 꼭 붙어서 다닌다”고 보도

 김정운 베른학교 가명은 박철(3/5, 레브도) 

- 스위스의 프랑스어 시사주간지 레브도(L’hebdo)는 ‘수습 독재자가 

베른지방 독일어를 말한다’는 제목의 지난 5일자 기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것으로 보이는 셋째 아들인 김정운

은 스위스의 베른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of Berne)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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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 ‘박 철’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증언이 보도됨.

- 레브도에 따르면, 김정운은 ‘1983년 1월 8일생’으로 올 1월 8일로 

26세가 된 것으로 추정됨.

- 베른국제학교의 론 슈워츠 체육교사는 김정운에 대해 “그는 떠날 

당시 9∼10 학년이었다”면서 “그는 학교 농구부와 수영부 활동을 

했고,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나 팀워크를 형성하는데는 강인

했다”고 회고, 김정운은 1998년 15세때 스위스를 떠남. 

- 베른국제학교의 교장이었던 다비드 카틀리는 김정운에 대해 “솔직

한 아이였고 친구들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아

이였다”면서 “특히 친구들 중에 미국 외교관 자녀들이 많았다”고 

술회

- 하루 수업을 마치면 북한 대사관에서도 김정운을 픽업하러 왔으며, 

당시 김정운의 학교 친구들은 그의 아버지가 ‘대사관 운전기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 정운은 일종의 보디가드로 보이던 ‘광철’이라

는 또 다른 북한 학생이 김정운과 늘 함께 다녔다고 증언, 슈워츠 

교사도 “광철은 체격이 좋고 무뚝뚝했으며, 그를 도와서 학생들과 

함께 농구를 했다”고 증언.

나. 정치 관련

 北, 美 인도지원도 인권과 결부 비난(3/22,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유엔인권이사회가 조만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신문은 22일 ‘제국주의자들의 인권보호 타령을 반대배격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

들이 인도주의문제까지 인권문제와 결부시키며 인도주의를 정치적 

흥정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

-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은 ‘인도주의 원조’를 받으려면 ‘인권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나라들에 체제전환을 요구하고 있

다”고 지적하고 “제국주의자들이 ‘인권보호’를 구실로 다른 나라들

의 경제‧교육‧문화‧외교정책 등을 시비하면서 사상정치분야에서의 

자유화‧다원화, 경제분야에서의 ‘소유의 다양화’와 시장경제의 도입

을 강요”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들의 국가사회제도까지 변경시키려

고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

 北, 美도 인공위성 인정하는데…南은 부인(3/21,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21일 ‘하늘의 해를 떨어뜨리려는 부질없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도 북한이 내달 초 발사하려는 로켓에 대해 미

사일이 아닌 ‘인공지구위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남한당국은 여전

히 탄도미사일로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

- 통일신보는 “공화국(북한)이 발사하려는 인공지구위성을 미사일이

라고 우겨대던 미국도 이제는 그것이 인공지구위성이라는 것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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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며 남한 당국이 “그 무슨 대응조치와 국제적 공조로 

공화국을 어째보려 하는 것은 하늘의 해를 떨어뜨리려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망동”이라며 “북남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남조선의 보수

당국이 동족의 위성발사까지 걸고들며 도발과 적대행위에 매달린다

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

이라고 주장

 北, ‘만경대 가문’ 또 강조(3/21, 통일신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년전 자강도 현지 지도 당시 조부 김형직, 

아버지 김일성 주석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만경대 가문의 3대”

를 언급하면서 “만경대 가문이 대를 이어 개척하고 실현해 나가는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말했

다고 통일신보가 21일 보도

- 통일신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999년 가을 자강도내 여러 지역을 

현지 지도하던 중 랑림군으로 가는 직령을 차로 넘으면서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이라는 표지비를 보고 “생각되는 것이 많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만경대 가문의 3대가 대를 이어 걷는 길이 되

었다”라고 언급했다고 소개

 량강도당 책임비서에 김히택으로 교체(3/22, 조선중앙방송) 

- 백두산 일대를 관할하는 북한 량강도의 당 책임비서가 김경호에서 

김히택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됨. 조선중앙방송은 22일 김정일 국

방위원장의 량강도 삼지연군 현지지도 30주년 기념보고회 소식을 

전하면서 김히택 도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김철 도 인민위원회 위원

장 등과 보고회에 참가해 기념보고를 했다고 보도

- 김 신임 도당 책임비서의 경력은 1980년 량강도 갑산군 행정위원회

(현 인민위원회) 지방공업관리부 부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짐. 그

와 같은 이름으로 김히택 노동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이 있지만 동

명이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전임 김경호 도당 책임비서는 4월 4일자로 중앙통신이 보도한 김 

위원장의 량강도 삼지연지구 혁명전적지 현지지도에 수행했으며 4월  

9일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지시 관철 궐기모임에 참석한 것을 끝으

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

 北 당 선전선동부장에 최익규 임명(3/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익규 전 문화상이 북한 주민에 대한 사상교양과 체제 선전을 

총괄하고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됨.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중 ‘친선의 해’를 맞

아 ‘피바다가극단’에서 제작하고 있는 가극 ‘홍루몽’을 현지에서 지

도했다고 보도하면서 최익규 당 부장이 장성택(행정부)‧김양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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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선부) 당 부장 등과 함께 김 위원장을 동행했다고 소개

- 한 대북소식통은 “최익규 전 문화상은 지병으로 은퇴했다가 지난 2월  

공석이었던 당 선전선동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

- 최 부장은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 문화상

으로 임명됐으나 2005년 10월 이후 당뇨 등 지병으로 은퇴했다가 

지난 8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면서 대외에 건재

를 과시, 최 부장은 김 위원장이 아직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내정

되기 훨씬 이전인 1960년대 중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감독으로 일

하던 당시 영화부문 지도에 나선 김 위원장과 인연을 맺은 오랜 최

측근임. 또 1970년대 초반부터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20여 년

간 활동하는 과정에서 정운의 생모이자 만수대예술단 무용수 출신

인 고영희씨와도 절친했으며, 현재 정운의 후계수업과 후계체제 구

축을 주도하고 있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짐.

- 최 부장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일하는 과정에 1986년 북한에 

피랍됐던 신상옥.최은희씨의 탈북에 대한 책임과 영화제작 과정의 

비리에 연루돼 잠시 좌천되기도 했으나 김 위원장과 고영희씨의 각

별한 신임으로 재기, 최 부장은 당 관료이기도 하지만 북한 내에서

는 최고의 영화, 가극, 연극 감독으로도 손꼽힘.

- 그는 선전선동부 과장, 부부장 직함을 가진 채 김 위원장의 지도하

에 ‘꽃파는 처녀’(1972), ‘유격대 오형제’(1968), 김일성 주석의 항

일활동을 소재로 한 ‘조선의 별’(1-10부, 1980∼87), ‘민족과 운

명’(1-50부) 등 북한이 이른바 명작으로 내세우는 우수한 영화를 

직접 연출, 제작

- 한편 전임자인 정하철 당 선전담당 비서 겸 선전선동부장은 당 조직

지도부가 2005년 5-6월 ‘농촌 총동원기간’ 대낮에 안이하게 음주판

을 벌인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대한 ‘집중검열’을 진

행하는 과정에 과거 중앙방송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 부장의 업무

상 과오를 문제 삼으면서 철직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

려짐.

 北, 南 인권 제기에 남북관계 정상화 없어(3/20, 조평통 대변인 담화)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남한 정부가 북

한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한 것에 대해 “(남한이) 인권모략 소동에 

매달리는 한 그 어떤 대화나 북남관계 정상화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

- 조평통은 20일 대변인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인

권모략 소동으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그것은 파멸을 재촉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

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도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용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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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

 北, 발사 직후 최고인민회의 12기 첫 회의 개최(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발사한 직후인 4월 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20일 

발표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3월 16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

에 관한 결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가 4월 9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유엔인권이사회 대북결의안 상정(3/20, 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으며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6일이 유력

하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방송은 20일 이 결의안의 주상정국인 체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

려 한국이 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보도

 北, 모든 나라, 우주진출 권리 있다(3/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내달 4∼8일 사이

에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국경선이나 

경계선, 관할권 등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대한 우주는 전 인류의 것”

이라며 우주이용의 정당성을 강조

- 통신은 ‘우주 진출을 적극화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러시아, 이란, 베트남의 위성발사와 중국, 인도 

등의 위성발사 계획을 소개하면서 “지금 우주를 평화적 목적에 맞

게 개발, 이용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활동이 전례 없이 강화

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위한 우주진출 권리가 세계 

모든 나라들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문타폰, 북한 870만명 식량불안정 상태(3/20, 연합) 

- 유엔은 북한 주민 870만 명이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힘.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해 북한지역의 날씨가 비교적 좋

았음에도 작황이 늘지 않은 것은 비료 및 연료 부족 때문으로 보인

다”며 “이 때문에 870만 명 가량의 주민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

여 있다”고 언급

- 문타폰 보고관은 또 “고문이 법률에 의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

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수감자들은 곤경을 완화하는 데 

뇌물을 동원하기도 한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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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은 즉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해 

식량 및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을 제공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공개처형 등 개인의 안전 및 권리와 자유에 대

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美단체, 北 전역 심장의료체계 구축 추진(3/19, 미국의소리방송) 

- 지난 1998년부터 대북지원 사업을 벌여온 미국 구호단체인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GRS)’가 북한 전역에 종합 심장의료체계를 구축키

로 하는 등 올해부터 대북 사업을 의료와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

- GRS의 로버트 스프링스 회장은 “올해도 황해남.북도와 함경북도 

일부 지역의 주민 15만명에게 매일 식량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2004년부터 콩 농장과 두부 제조공장, 두유, 콩기름 공장 등을 세운 

황해북도 곡산군에 된장과 간장공장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 GRS는 또 북미간 사회문화 교류사업의 하나로 오는 6월 중국 베이

징이나 평양에서 미국인 강사들이 평양외국어대학 영문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2년에 한번씩 고 김일성 주

석의 생일을 맞아 열리는 북한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캐스팅 

크라운즈’, ‘애니 모세스 밴드’ 등 미국의 유명 뮤지션들을 출연시킬 

계획이라고 스프링스 회장은 설명

 WFP, 北 당국 철수요청 안받았다(3/19,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이 자신들에게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는 

일부 외신보도를 부인하고 계속 북한에 남아 구호활동을 할 예정이

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 WFP 아시아사무국의 폴 리슬리 대변인은 “WFP가 북한에서 철수

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는 북한에 계속 남아 구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200만명의 북한 주민에

게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주장

 美구호단체, 북한 떠나라 통보 받아(3/17, 연합) 

- 미국의 추가 대북 식량지원을 거부한 북한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구호단체들에도 이달 말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 국제 구호단체 

‘머시 코(Mercy Corps)’의 조이 포텔라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머

시 코’를 포함한 5개 구호단체에 3월 말까지 북한을 떠날 것을 통보

했다고 17일 밝힘.

- 포텔라 대변인은 “그들은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북

한 당국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힘. ‘머시 코’는 그동안 ‘월드

비전’, ‘글로벌리소스서비스(GRS)’, ‘사마리탄스 퍼스(Samaritan’s 

Purse)’,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einds of Korea)’

과 함께 북한에서 식량 배급 활동을 펴 왔으며, 예정된 활동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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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까지였음.

- 이들이 지금까지 북한에 들여온 식량은 모두 7만1천 톤에 달하며, 

이중 5만 톤은 배급이 완료됐음. 포텔라 대변인은 북한 사람들이 아

직도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

을 걱정

라. 군사 관련

 北로켓, 4월4일 발사될 듯(3/20,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 일본 지

지통신) 

- 북한이 4월 4～8일 사이에 인공위성으로 주장하는 로켓을 발사하

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발사가 4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러

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일본 지지통신을 인용해 보도

- 지지 통신은 기상 악화나 마지막 순간 고장만 없다면 북한은 4일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베이징(北京) 외교 소식통의 

말을 빌려 보도

- 북한은 3월 11일 외무성 해사국장 명의로 4월 4～8일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3단 운반 로켓 ‘은하-2호’로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

기구(IMO)에 통보, 북측 발표로는 로켓 발사 직후 1단 로켓 추진체

는 동해에, 2단 로켓 추진체는 태평양에 떨어질 것으로 알려짐.

- 현재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로켓 발사 작업이 진행

되고 있으며 이달 말께는 발사대에 로켓이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北, 21일부터 군통신선 정상화(3/21, 연합) 

- 북한은 21일 오전 8시부터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3.9～

20) 차단했던 군 통신선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남측에 통보, 정부의 

한 소식통은 20일 “북측이 내일 오전 8시부터 통신선을 회복한다고 

오늘 오후 통보해 왔다”고 밝힘.

- 북측은 개성공단관리위에 보낸 팩스(전통문)를 통해 “우리(북)측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려는 입장과 

의지로부터 차단하였던 북남 군통신을 21일 8시부터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북측은 키리졸브 훈련 종료일인 20일 우리 측 인사의 방북 

및 귀환 계획에 대해 동의 통보를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개성공단 

관계자의 방북과 귀환이 무산되었음. 북한이 통행을 차단한 것은 훈

련 개시일인 3월 9일을 시작으로 이번이 세 번째임.

-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 개시일인 9일 1차로 통행을 차단했다가 10일  

정상화했지만 13일 다시 통행을 전면 중단한 뒤 16일 귀환에 한해

서만 통행을 허용한데 이어 17일부터 19일까지 통행을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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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회‧문화 관련

 평양 창광거리 식당들 개보수 완공 단계(3/21, 우리민족끼리) 

- 평양 창광거리에 밀집한 유명 음식점 18곳에 대한 개건(개조) 공사

가 착공 1년 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우리민족끼리’가 21일 보

도, 우리민족끼리는 창광봉사관리국 산하 18개 식당의 개건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설비 이동과 내.외부 벽면 및 보도 타일 붙이기, 

주방 신축, 상.하수도 망 공사, 지붕 씌우기, 잔디 심기 등의 작업이 

끝났다고 소개 

* 창광거리는 평양 역전에서 시작해 고려호텔을 거쳐 노동당 청사

로 이어지는 거리로, 평양을 대표하는 고급 음식점을 비롯해 다양

한 음식점들이 자리잡고 있음.

 北, 외국어 시청각설비 자체개발‧보급(3/18,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교육후원기금’이 “시청각 설비에 의한 외국어 교육체계

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현장에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8일 보도, 이 기금은 북한이 교육기관 후원을 위해 

2005년 1월26일 설립한 민간단체임. 

- 외국어 시청각 설비는 지난해 4월부터 평양제4소학교, 평양창덕중

학교, 함경남도 락원군 서중중학교, 남포교원대학 등 20여개 소, 중

학교들과 대학들에 도입, 기금은 앞으로 국내외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저가의 외국어 시청각 설비들을 대량 제작해 더 많은 학교들

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소개

 北, 광통신망 원격진료 시범실시(3/18, 조선신보) 

- 북한이 광케이블 통신망을 이용해 “먼거리의료(원격진료) 봉사”를 

시작했다고 조선신보가 18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김만유병원, 평안북도인민병원, 만경대구역인

민병원을 원격진료 시범병원으로 지정, 이들 병원에 협의용 카메라, 

액정표시 장치, 컴퓨터, 전자심전계, 전자현미경 등을 갖춘 원격진

료실을 만듦. 이들 병원은 김만유병원을 중심으로 전용 빛섬유(광섬

유) 케이블에 의한 고속정보망으로 연결되어, 김만유병원의 지방병

원 담당과가 지방병원들의 원격진료 의뢰를 받아 처리하는 방식임.

- 김만유병원은 보건성 보건경영학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영상협의체계와 원격뢴트겐진단협의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격의료에 관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오래 

전부터 원격진료를 준비해왔다고 신문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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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조선신보, 北발사 美제재시 6자회담 중단(3/1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인공위성 발사계획 통보는 조선이 제공한 <자성의 기

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월의 인공위성 발사는 예정대로 실시

될 것”이라며 ‘광명성 2호’를 예정대로 4월 4∼8일 사이에 발사했

을 때 미국이 “제재와 압력”에 나설 경우 “6자회담이라는 외교틀에 

의해 유지돼온 조선(북한)과의 대화 과정은 중단 위기에 직면”할 

게 확실하다고 조선신보가 19일 주장

- 남한과 일본에 대해서도 신문은 “‘미사일’ 소동이 확대될 경우 그 

귀결은 출구가 없는 벼랑대치”라며 “조선의 군대는 자주권 침해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눈앞의 ‘위

기’를 과장하기보다 사태의 수습을 내다본 발사의 차후대책을 세우

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문

- 조선신보는 이날 또 ‘파탄 면치 못할 이명박식 <실용주의>’라는 제

목의 다른 기사에선 한반도의 대결구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정권이 대화와 대결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

 北, 핵시설 불능화 속도 늦춰(3/17, 연합) 

-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핵시설 불능화 작업

의 속도를 다시 늦췄음. 

- 외교 소식통은 17일 “북한이 최근 폐연료봉 제거 속도를 하루 15개

에서 일주일에 15개로 늦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핵시설 불능화

의 대가로 제공되는 경제.에너지 지원이 더디게 진행되는데 대한 불

만으로 보인다”고 언급

-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는 2007년 ‘2.13합의’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한‧미‧중

‧러 4개국은 중유를 포함,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설비

를 제공하기로 합의,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할당된 중유 20만t 제공

을 끝냈으며 중국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짐.

- 한국(5.5만t)과 일본(20만t)의 지원이 남아있지만 한국은 작년 12월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이후 지원을 중단했고 일본은 납치문제 미해

결을 이유로 아예 지원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의 지원

을 끝으로 지원이 중단된 상태임.

나. 북‧미 관계

 北, 미국인 2명 억류 조사 중(3/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 일 조.중(북한-중국) 국경지역을 통하여 

불법 입국한 미국 사람 2명이 억류되었다” 며 “현재 해당 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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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에 있다”고 21일 보도

- 통신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짧게 이 같은 사실

을 밝힘. 북한이 미국인 기자 2명의 억류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 보도가 처음임.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Euna 

Lee)와 중국계 로라 링(Laura Ling) 기자는 3월 17일 북‧중 접경

지대의 두만강 인근에서 취재 도중 북한 당국에 억류되었음.

 美, 여기자 北억류 우려 전달(3/20, 연합)

- 미국 행정부는 19일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된 사건과 

관련, 사건발생 경위를 파악하는 동시에 북한 측에 유감의 뜻을 전

달한 것으로 알려짐.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

핑에서 “미국인 2명이 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 하지만 우드 부대변인은 이들 여기자 2명의 억류경위 및 소재파악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함. 그는 “보도를 본 것 외에는 

어떤 실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더 상세한 노력을 

수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여러 관계자들

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답변

- 국무부는 북‧미 뉴욕채널과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중국 정부와 사건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 미국은 북한

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웨덴 공관을 통해 자

신들의 입장을 전달

 北 식량지원거부, 美 실망(3/17, 연합) 

-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식량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북한의 통보사실을 확인하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 미국은 

2008년 6월부터 12개월에 걸쳐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40만t, 

머시코 등 5개 비정부단체(NGO)를 통해 10만t 등 총 50만t의 식

량을 직‧간접 지원한다는 계획대로 대북지원 약속을 이행해 오고 

있는 상황

- 미국은 지금까지 16만9천t을 전달했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1월 옥

수수와 콩 5천t을 지원했다. NGO들은 이미 5만t을 북한에서 분배

했으나, 나머지 2만t은 모니터링 문제 등으로 분배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임.

- 이런 와중에 북한의 이번 거부의사 표시로 지난해 2년 반 만에 재개

됐던 미국의 식량지원은 목표의 50%도 채우기 전에 중단될 위기

- 식량지원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로 북한내 식량배급의 투명성을 감

시하기 위한 모니터 요원의 배치문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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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중 관계

 김영일 중국 방문 마치고 귀국(3/21, 연합) 

-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김영일 북한 총리 

등 북한 대표단이 21일 4박5일간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

- 김 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과 만나 6자회담 재

개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 북한과 중국은 오는 10월6일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올해를 북‧중 우호의 해

로 정하고 지난 18일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북중 우호의 해 개막

식을 거행했음.

- 김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김태봉 금속공업상, 김창식 농업상, 

리용남 무역상, 강능수 문화상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대거 수행

 원자바오, 북‧중 회담서 김정일에 안부(3/18, 연합) 

- 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일 북한 총리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와 18일 양국 총리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방안과 북한의 인

공위성 발사 문제,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에 대한 논의

-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차 방중한 김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25분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 총리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 13명

과 함께 총리회담을 시작, 원 총리는 “김영일 총리의 중국 친선 방

문을 환영하며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을 고맙게 생각한다”

면서 “김정일 총비서와 다른 지도부에게 따뜻한 인사말을 전해주기 

바란다”고 인사

- 회담에 북한에서 김태봉 금속공업상, 김창식 농업상, 리용남 무역상, 

강능수 문화상, 김영일 외무성 부상 등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해 13명

이 참석했고 중국에서도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천더밍(陳德

銘) 상무부장 등 13명이 참석

 방중 北총리, 산둥성 당서기와 담화(3/17, 조선중앙통신) 

-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김영일 북한 총리

가 17일 산둥(山東)성(省) 성도인 지난(濟南)시(市)에서 장이캉

(姜異康) 산둥성 당서기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라. 북‧러 관계

 러 특사, 北 위성발사 과대해석 경계(3/17, 러시아 관영 이타르타스 

통신)

-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한반도 담

당 특사는 러시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북한

의 위성 발사에 대한 과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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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비노프 특사는 17일 러시아 관영 이타르타스 통신과 인터뷰에

서 북한의 위성 발사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서두

를 필요가 없지만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다며 국제사회는 오는 4월 

초에 있을 북한 위성 발사의 모든 상황을 신중히 살펴 공황상태로 

빠져드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

 북‧러 친선협조 강조(3/17, 노동신문; 민주조선) 

- 북한 언론매체들은 17일 북한과 러시아(옛 소련 포함)간 경제문화

협조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기념 논평을 게재하고 이 협정이 “두 

나라 친선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역사적 계기로 

됐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간 처음 체결된 이 협정 이후 지난 

60년간 양국은 “협정에 기초해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이익에 맞게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친선의 유대를 두터이 해 왔다”며 이 같은 친선강화 발전은 “동북

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국제관계 수립을 추진하

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

- 민주조선도 기념논평에서 양국 친선이 “두 나라 정부와 인민의 공

동의 노력에 의해 앞으로도 계속 확대 강화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

- 김영일 총리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에게 축전을 보내 

이 협정의 체결로 양국 사이에 “여러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발전시

킬 수 있는 법률적 기초가 마련됐고 이를 토대로 두 나라 인민은 

상호 왕래와 교류,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앞

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협조관계가 쌍방사이에 합의된 공동문건들

의 정신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

 북‧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0돌 기념 사진전시

회 개최(3/16,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0돌에 즈음한 사진전시회가 16일 평양 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됐

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개막식에는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대리, 조선-러시아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연락

위 부위원장,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시아 대사 등이 참가

마. 북‧일 관계

 日방위상, 北 미사일 요격 월내 명령(3/21, 아사히 신문) 

- 일본의 하마다 야스가즈(浜田靖一) 방위상은 북한이 ‘인공위성’이

라고 주장하는 물체의 발사가 실패해 일본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 

자위대법 제82조 2항에 의거해 ‘탄도미사일 등 파괴조치 명령’을 이

달 중 내릴 생각임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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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조치 명령은 미사일 등이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을 경우 

각의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명령하거나,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태의 급변에 대비, 사전에 방위상의 판

단으로 원칙적인 비공개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바. 기타외교 관계

 EU 트로이카 대표단 방북(3/21, 조선중앙통신) 

- 이리 쉬틀레르 체코 외무부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국장을 단장으

로 하는 유럽연합(EU) ‘트로이카(EU 순회의장국과 집행위원회, 이

사회 사무국)’ 대표단이 2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유럽의회 사회당그룹 대표단 귀국(3/21, 조선중앙방송)

- 방북했던 유럽의회 사회당그룹 대표단이 21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

선중앙방송이 보도, 비행장에서 박경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

부장이 대표단을 전송 

 EU, 北 유엔 결의 이행해야(3/17, 연합)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북한에 대해 유엔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 EU 집행위원회의 크리스티안 

호먼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유엔 프로세스(결의 

의미)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라고 

언급하고 “우리는 그 프로세스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북한

을 거듭 압박

 北공보위대표단 중동 방문(3/1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정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공보위원회 대표단이 중동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 16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

양방송이 보도 평양역에서 관계부문 일꾼과 북한 주재 시리아 임시

대사가 대표단을 전송

3. 대남정세

 軍통신선복원 첫날 215명 방북‧415명 귀환 

- 북한이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3.9～20) 끊었던 군 통

신선을 21일 복원함에 따라 남북간 육로통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

었음. 이날 개성공단 관계자 215명이 방북하고 전날 귀환하려다 못

한 인원을 포함, 총 415명이 남으로 복귀

- 이에 따라 21일 오후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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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명이라고 통일부는 발표

- 지난 20일 키리졸브 훈련기간 세번째로 통행을 전면 차단했던 북한

은 이날 오전 복원한 군 통신선을 통해 우리 측 인원 및 차량의 출

입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옴.

 못자리용 비닐 대북 지원 사실상 무산(3/20, 연합)

- 올해 정부 차원의 첫 대북지원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못자리용 

비닐의 지원이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무산

- 통일부와 민간단체 간 정책협의체인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이하 

민관협)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못자리용 비닐의 대북지원 문제

를 논의했으나, 민간단체측이 ‘시기성’을 내세워 자금지원 결정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정부 측은 ‘결정 유보’ 입장을 

견지

 북한연구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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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미사일 

 한‧중 6자수석, 24일 베이징 회동(3/22)

-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회동함. 외교소식통은 22일 “위성락 본부장이 이

번 주초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24일 오후 

우다웨이 부부장과 회동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이 소식통은 “위 본부장은 방중을 마친 뒤 바로 미국도 방문할 계

획”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방미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음.

- 위 본부장과 우다웨이 부부장간 첫 만남인 이번 베이징 회동에서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북한 로켓 발사 동향과 대응책, 6자회담 재

개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 특히 위 본부장은 북

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며 6자

회담 재개에도 걸림돌이 될 것임을 상기하고 6자회담 의장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에 이를 막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발사시 

대응책 마련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음.

- 위 본부장은 미국 방문에서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

표와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특사 등을 만나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대응책과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협의

할 예정.

 日방위상 “北 미사일 요격 월내 명령”(3/21)

- 일본의 하마다 야스가즈(浜田靖一) 방위상은 북한이 ‘인공위성’이

라고 주장하는 물체의 발사가 실패해 일본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 

자위대법 제82조 2항에 의거해 ‘탄도미사일 등 파괴조치 명령’을 이

달 중 내릴 생각임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보도했음. 

이 명령이 내려지면 이 조항의 사상 첫 적용이 됨.

- 파괴조치 명령은 미사일 등이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을 경우 

각의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명령하거나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태의 급변에 대비, 사전에 방위상의 

판단으로 원칙적인 비공개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국을 

방문 중인 하마다 방위상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가진 수행 기자

단과의 간담회에서 “(두가지 명령 방법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의 문제로, 그 판단을 지금부터 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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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요격 명령을 내렸다고 해도 북한의 발사체가 국제기관에 통

보했던 대로 일본의 상공을 통과하는 궤도를 취할 경우 요격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실패로 탄두부분과 추진체 등이 일본의 영토

와 영해에 낙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요격할 수 있다고 신

문은 전했음. 일본 방위성은 요격에 대비해 수도권 지역 등에 배치

된 요격용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3(PAC3)를 북한의 발사체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 2개현에 배치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클린턴, 여기자 억류 직접 챙겨(3/21)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의한 여기자 2명 억류사건

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국무부가 20일 밝혔음. 또 미국 정부는 가급

적 이번 사건에 대한 대외적인 발표를 자제하면서 활발한 물밑외교

를 통한 사건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클린턴 

장관이 지금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음. 우드 부대변인은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가 언급을 자제할

수록 이해당자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민감한 문제이며, 따라서 그 정도만 말하겠다”고 덧붙였음.

 “日, 내주중 미사일 파괴명령 내릴듯”(3/20)

- 일본 정부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며 발사를 준비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법에 근

거해 사상 최초로 파괴조치 명령을 내주중 발동할 방침이라고 마이

니치(每日)신문이 20일 전함. 다만 일본 정부는 북한이 위성 또는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실제로 일본에 낙하할 가능성이 낮은 만

큼 파괴조치 명령을 경계 수위가 높은 각료회의 결정으로 할지에 대

해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짐.

-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방위상이 자위대에 파괴조치를 명령하는 것

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의미는 있지만 반대로 “일

본에 낙하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셈이어서 국민 불안을 증폭

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내에서는 각

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방위상이 기한을 정해서 파괴조치 명

령을 내리는 방법이 다소 우세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짐. 이 경

우는 북한측이 기한이 끝난 뒤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

공개로 이뤄짐.

 유엔인권이사회 대북결의안 상정(3/20)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으며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6일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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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방송은 20일 이 결의

안의 주상정국인 체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한국이 이 결의안

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보도함. 한국은 지난해 3월 유엔 인

권이사회의 대북 인권결의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찬성했으나 같은 해 11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엔 공동제안국

으로도 참여함.

 정부, 北로켓발사시 PSI 전면참여 검토(3/20)

-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할 경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북

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PSI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응 카

드로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함.

-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

사한다면 이는 전혀 다른 안보환경을 의미한다”면서 “북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PSI 전면 참여 문제가 논

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PSI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한 바 

있음.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

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

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음.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

여하고 있지만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음.

-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정부는 미국의 

PSI 정식참여 요청에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정식 참여시 북한

의 반발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음.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한다면 북한의 반발이 예상돼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

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 북한은 2006년 2월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

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

는 도화선”이라고 말한 바 있음.

 中‧日 6자회담 대표, 22일 베이징 회동(3/20)

- 북한의 로켓 발사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6자회담 수

석대표들이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임. 일

본 외무성은 19일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

주 국장이 22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은 북한이 이론상 알래스카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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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고, 미군 고위장성은 탄도미사일로 판명되면 

북한의 로켓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에 북한은 로켓 발사 중

단 압력을 일축하면서 (북한의 로켓에 대한) 요격 시도는 전쟁행위

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함. 한편,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

본 방위상은 20일 중국을 방문해 량광례(梁光烈) 중국 국방부장과 

면담할 예정임.

 北, 발사직후 최고인민회의 12기 첫 회의(3/20)

- 북한은 20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첫 회의

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발사한 직후인 내달 9일 

평양에서 연다고 밝힘.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6일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결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가 4월 9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발표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

통신이 20일 전함.

- 상임위는 또 최고인민회의 소집 공고를 통해 “대의원 등록은 4월 

7일과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

함.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내달 4일과 8일 사이에 발사할 계획이라

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12일 통보

한 데 이어 발사 직후인 9일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광명성 2호 발사의 대내외적인 정치‧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임. 

- 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을 비롯해 11기 때와 같은 숫자인 총 687명의 대의원을 새로 

선출, 46%의 교체율을 보였으나 고위층 대의원들은 큰 변화가 없

었음. 이번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

추대함으로써 김정일 3기체제를 공식 출범시키는 동시에 국방위원

회와 내각 등의 조직‧인사 정비, 예‧결산 심의 등의 의제를 처리할 

것으로 보임.

 “北, 알래스카 타격가능 미사일 실전배치중”(3/20)

-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19일 북한이 일본 오키나와, 괌, 알래

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현재 실전 배

치중이라고 밝힘. 샤프 사령관은 또 북한이 내달 로켓을 발사하면서 

여러 발(several)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

군이 대비하고 있다고 말함.

- 샤프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은 사거

리와 살상‧파괴능력, 정확성이 향상된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

다”면서 “북한은 실전부대에 수 백기의 미사일을 보유하는 동시에 

자국내 사용과 대외 수출을 위해 미사일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

다”고 밝힘. 이어 그는 북한이 이미 구축돼 있는 연결망을 통해 시

리아와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하고, 성능이 향상된 탄도미사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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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는 것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에 묵과할 수 없는 위협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함.

- 그는 북한이 “지난 2006년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6발의 

다른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었다”고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북한이 

4월 4일부터 8일까지 (로켓 발사 이외에) 다른 행동을 하는지를 아

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함.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의도와 관련,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

라고 분석함.

-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하면

서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힘. 샤프 

사령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김정일 위

원장이 여전히 통치를 하고 있으며, 모든 중요한 결정은 김 위원장

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함. 그러나 샤프 사령관은 “지난해 불거

진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는 북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체제의 생존문

제”라고 지적함.

- 샤프 사령관은 북한의 핵불능화 문제에 언급,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이후로 불능화를 재개했고, 지금도 아주 느린 속도

이기는 하지만 원자로에서 (사용후)연료봉을 제거하는 불능화 작

업을 계속하고 있기는 하다”고 말함.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군사령관은 북한이 미국을 표적으로 발사하

는 어떤 미사일도 미군이 요격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힘. 

키팅 사령관은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집결시킨 군대 등 상당한 재

래식 군사능력과 강력한 미사일 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한미동맹이야말로 대북 억지력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힘. 

키팅 사령관은 그러나 “우리(한국과 미국)는 북한에 의한 단기적이

고, 명백한 도발행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함.

 中, 6자회담 조속한 개최 희망(3/19)

-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친강(秦

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6자회담의 개

최 시기를 묻는 질문을 받고 “중국은 당연히 6자회담의 진전과 차

기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희망한다”고 말함.

- 친 대변인은 “6자회담의 개최에는 조건이 성숙해야 하고 참가국들

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중국은 나머지 5개국과 대화와 

협조를 강화해 회담 개최를 촉진하고 회담 진전을 위해 노력함으로

써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와 안정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중국이 북핵문

제에서 취하는 태도와 입장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두 책

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함.



22

주간통일정세 2009-12

 李국방 “인공위성도 군사적으론 미사일”(3/17)

- 이상희 국방장관은 18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군사적

으로는 미사일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힘.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

관계발전특위에 출석,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

느냐’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질의에 그같이 답변함. 이 장관은 

“북한의 최근 위협과 미사일 발사 준비, 전선에서의 대비태세 등에 

대해 대남, 대미 차원에서 전략적 의도를 판단하고 있고 정부부처 

간에도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다만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군

사적으로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함.

- 또 이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경량화했다고 보느냐’는 한나

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개발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미

사일에 장착할 만큼 기술수준에 도달했는지는 한‧미간에 추가 분석

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함. 그는 “포괄적 의미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까지 포함해 한미연합으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함. 이 장관은 “북한이 제시한 좌표는 괌의 북쪽 해상

을 포함하고 있는데 괌은 한반도 유사시 중요한 기지”라며 “북한의 

미사일이 괌이나 미국,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향하든 모두 우리

의 전시 증원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이든 장거리미사

일이든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답변함.

- 그는 또 “군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과 다른 위협을 병행할 것으

로 판단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함. 북한의 발사체 성공 

가능성과 관련, 이 장관은 “현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

함. 그는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 영

토를 침범하거나 미국을 향해 날아올 때 요격 가능성을 이야기했지

만 요격은 그들의 판단”이라고 함.

 北, 핵시설 불능화 속도 늦춰(3/17)

-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핵시설 불능화 작업

의 속도를 다시 늦춤. 외교 소식통은 17일 “북한이 최근 폐연료봉 

제거 속도를 하루 15개에서 일주일에 15개로 늦춘 것으로 파악됐

다”면서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제공되는 경제‧에너지 지원이 더

디게 진행되는데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고 말함.

-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는 2007년 ‘2.13합의’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한‧미‧중

‧러 4개국은 중유를 포함,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설비

를 제공하기로 합의함.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할당된 중유 20만t 제

공을 끝냈으며 중국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짐. 한국(5.5만t)

과 일본(20만t)의 지원이 남아있지만 한국은 작년 12월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이후 지원을 중단했고 일본은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아예 지원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의 지원을 끝으로 지

원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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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검증문제를 떠나 지금의 미사일 정국에서 대

북 지원을 재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기존의 지원 유보방침을 

재확인함. 이에 따라 중국이 지원을 완료하고 대북지원이 끊기는 상황

이 벌어지면 북한은 폐연료봉 제거 작업을 아예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는 게 외교 소식통의 분석임. 북한은 약속했던 불능화 조치 11가지  

중에서 8가지를 완료했고 ▲폐연료봉 인출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사용전연료봉 처리 등 3가지만 남겨두고 있음. 이중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하는 작업은 총 8천 개의 연료봉 중 6천

500개 안팎이 제거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짐. 특히 북한은 불능화 속

도에 비해 경제‧에너지 제공 속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능

화 역행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英외무차관 “北로켓 발사 유엔제재 가능”(3/17)

-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엔 제재안 역시 강력한 외교적 

대응책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빌 람멜 영국 외무차관이 17일 

밝힘. 일본을 방문 중인 람멜 외무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제재 조

치들은 이미 1718호(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및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 결의)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 같이 말함.

- 람멜 차관은 유엔 결의안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

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자국의 ‘위성체’ 발사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할 리 없다고 강조함. 그는 이어 영

국 정부가 이미 직접적인 채널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

한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영국도 강력한 

외교적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임.

- 앞서 16일 진행된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과의 회

담과 관련, 람멜 차관은 양국이 다음달 2일 열릴 G20(주요 20개국) 

회담 및 이란 핵 문제는 물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힘. 람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인 납

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 정부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 나

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짐.

나. 미‧북 관계

 北신문 “美, 인도지원도 인권과 결부” 비난(3/22)

- 유엔인권이사회가 조만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

이 인도주의문제까지 인권문제와 결부시키며 인도주의를 정치적 흥

정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음.

- 이날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제국주

의자들의 인권보호 타령을 반대배격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

명 논설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인도주의 원조’를 받으려면 ‘인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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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나라들에 체제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신문은 특히 “제국주의자들은 진보적인 나라들

을 고립시키고 제압하는데 인권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반제자주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끄집어내 범죄시하는 

반면 저들에게 굴종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인권옹호국으로 찬미하는 

등 인권문제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美여기자 2명, 평양 압송된 듯”<소식통>(3/22)

- 북한이 북중 국경지대인 두만강에서 취재도중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을 평양으로 압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22일 대북 소식통들이 

말했음.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은 이날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 이

미 미국 여기자 2명은 평양으로 압송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직접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말했음. 소식통들은 이들은 모두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서 북

한 영토 쪽으로 넘어갔다 이를 제지하던 북한군에 여자 2명은 잡히

고 남자 2명은 중국 쪽 폐쇄회로(CC)TV에 찍혀 중국 국경수비대

에 넘겨졌다고 말했음.

 “美이지스함 동해상서 北로켓 탐지.추적”(3/22)

- 미국 이지스 구축함 2척이 동해상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탐지‧추

적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군의 한 소식통은 22일 

“한‧미 합동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했던 존 매케인함(9천

200t급) 등 미국 이지스 구축함 2척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에 대비해 동해상에 계속 머물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 이지스 구축함은 4월 4～8일 발사 예고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임무를 기본으로 하지만 유사시 요격 임무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음. 매케인함(DDG-56)은 이달 

28일 부산항에서 함장 이.취임식을 한 뒤 동해로 나가 북한의 로켓 

탐지‧추적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신임 함장은 한

국계 ‘제프리 J 김’ 중령이 맡음. 이지스함에는 1천km 내의 모든 물

체를 식별할 수 있는 4개의 고정식 레이더가 장착돼 있어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탐지할 수 있음.

- 특히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대공미사일과 1.2초에 

1발씩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 96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이 발사하는 로켓에 대해 요격명령이 하달되면 SM-3 미사일로 요

격할 수 있음.

- SM-3 미사일은 음속의 8배로 고도 160km 이상까지 날아가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보통 요격 실험에서는 적의 미사일 1기에 

SM-3 5기 가량이 발사됨. 일본도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함 2척을 동해상에 배치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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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미국인 2명 억류해 조사중”(3/21)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조.중(북한-중국) 국경지역을 

통하여 불법 입국한 미국 사람 2명이 억류되었다”며 “현재 해당 기

관에서 조사중에 있다”고 21일 보도.

- 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짧게 이같은 

사실을 밝혔음. 북한이 미국인 기자 2명의 억류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 보도가 처음임.

-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Euna Lee)와 중국계 

로라 링(Laura Ling) 기자는 지난 17일 북.중 접경지대의 두만강 

인근에서 취재 도중 북한 당국에 억류됐음.

 보즈워스 “대포동발사로 美 對北정책 극적변화”(3/20)

- 한국의 민주화, 외환위기, 남북정상회담과 북한 미사일 및 핵위기 

등 최근 20여년 간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적 순간들에 한국과 미

국 정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러한 역사적 순간들을 어느 누구

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긴박하게 움직였던 양 국의 전직 대사 

11명이 직접 쓴 영문 회고록 ‘대사 비망록 - 대사들의 눈을 통해 

본 한‧미관계’가 한‧미경제연구소(KEI)에 의해 19일 워싱턴에서 

발간됨.

-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게 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 대사는 이 회고록에서 자신의 주한대사 재임기에 일어났

던 일들 가운데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고 이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힘. 

보즈워스 대표는 “1998년 8월말 북한이 3단계 대포동 미사일을 일

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까지 발사하자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으며, 여

론과 의회의 압력을 받은 빌 클린턴 행정부는 서둘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대책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함.

-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윌리엄 페리 대북특사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잇따라 북한에 보내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등 미

국의 대북정책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그는 평가함. 그

는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숨겨진 의도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간단히 잊혀지고 결국 붕괴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으로 생각

한다면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짐. 즉, 북한의 미사일 발

사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으며, 북한에 의한 안보위기가 

10년여 만에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 보즈워스 대표는 또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에 이은 북

한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답방이 이뤄진 후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다면서 

그러나 자신은 “대통령의 방북은 성공적인 외교의 가장 중요한 순

간이 되어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



26

주간통일정세 2009-12

했다”고 털어놓았음.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극적인 돌파

구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협

상토대를 마련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

지 않기로 했다고 그는 설명함.

- 보즈워스 대표는 또 조지 부시 행정부로 정권이 바뀌게 됐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조언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었다고 고백함. 부시 대통령 취임과 

2001년 9.11테러 발생으로 미국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은 크게 변

해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과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2006년

이 되어서야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것. 보즈워스 대표는 “그 사이 

북한의 핵 괴물이 병에서 탈출했고,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포

기됐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도 와해돼 북한이 플루토

늄 생산을 재개하게 됐다”고 지적함. 

- 한편,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시기에 서울에서 근무

한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는 당시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민주화

와 안보의 우선순위를 놓고 미 의회에서 논란이 거셌다고 회고함. 

릴리 전 대사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찬성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 주변의 안보상황을 안정시키고 

한국에 우리가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

임을 강조했다”고 밝힘. 그는 당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지지

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

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할 것을 건의했다고 덧붙임. 그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건을 완전히 매듭짓기 전에 당시 사형이 선

고됐던 김대중 씨의 해외 망명을 허용키로 하는 합의를 한국 정부

로부터 얻어냈으며, 그 후 김대중 씨는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설명함.

- 릴리 전 대사는 자신의 주한대사 재직 중 경험을 바탕으로 상원외교

위원회에서 “한국에서 수행되는 미국의 임무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

롭고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고 소개함. 이 

회고록에는 또 작년에 이임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를 포함한 전

직 주한 미국대사 6명과 현홍주, 이홍구, 한승주 등 5명의 주미대사

가 재임기에 직접 체험했던 역사적 사건들에 얽힌 비화와 소회가 

담겨 있음. 잭 프리처드 KEI 소장은 “이 책은 한‧미 간 역사의 독

특하고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박건우 전 대사가 자신

의 원고를 넘겨준 뒤 1주일 만에 갑작스럽게 별세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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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유엔관계자 “억류기자 법따라 처리되겠죠”(3/20)

-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된 사건과 관련, 유엔주재 북

한대표부 관계자는 19일 이 기자들이 북한의 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힘. 이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연합

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 기자 2명의 억류 문제를 물어보자 “붙잡힌 

것이 맞느냐”고 반문, 자신들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음을 

내비치며 “잡혔으면 우리 공화국 국내법에 따라 처리되겠죠”라고 

말함. 그는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해당 절차를 거치

지 않고 (북측 영토에) 들어왔으면 법적으로 처리돼야지 않겠느냐”

고 덧붙임.

 “北억류 美기자는 한국계‧중국계”<NYT>(3/19)

- 중국과 북한 접경지대에서 취재 도중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적의 

여기자는 중국계인 로라 링(Laura Ling)과 한국계인 유나 리

(Euna Lee)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함. NYT는 이들이 지난 17일 오전 북한 국경수비대에 

의해 조선족인 중국인 가이드와 함께 체포됐다고 인권활동가 등 소

식통을 인용해 전함. 억류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도왔던 두리하나 

선교회의 천기원 목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세 명이 북

한군에 억류됐다”고 말함. 그는 17일 오전 6시 이들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나눴으며 통화 과정에서 너무 국경에 접근하지 말라고 주의

를 줬으나 이들이 욕심을 낸 것 같다고 말함. 천 목사는 AP통신과

의 전화 인터뷰에서 탈북자 취재를 위한 두 여기자의 중국 여행 계

획을 돕기 위해 최근 서울에서 만난 적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통화

할 때 두 여기자는 두만강변의 접경 지역에 있으며 중국 단둥(丹

東)시 근처로 이동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고 말함. 억류된 이들은 

앨 고어 전 미 부통령과 조엘 하얏트가 설립한 국제 케이블TV 네

트워크인 커런트TV의 ‘뱅가드’ 프로그램 제작진인 것으로 전해짐. 

이들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커런트 TV의 제작진 

미치 코스 씨의 억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NYT에 따르면 천 목

사는 최근 북한 국경 경비대원들이 외부인들을 국경 쪽으로 더 가

까이 오도록 ‘유혹하고’ 인질로 붙잡은 뒤 몸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함. 

- AP는 애런 타버 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

를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으나 로이터통신은 한 

미국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국무부가 이 문제를 곧 다룰 

것이라고 보도함. 또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중 변경지역에서 미

국인들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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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北열악상 구체화”<RFA>(3/19)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상정

될 예정인 대북 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종래 결의 

때에 비해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명시될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

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이 방송은 결의안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초안은 “지난해에 비해 더 

적나라하게 북한의 인권상황을 열거했고 북한의 여성과 아동 등 사

회적 약자의 취약성도 거론했다”며 “새롭게 첨부된 구절은 북한 내

의 심각하고 만연된, 또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함. 초안은 “특히 북한 당국의 고문행위, 

정치범과 송환된 탈북자를 노동수용소에 감금하는 행위를 지적했

다”고 방송은 말함. 초안은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토록 함. 

- 유럽연합(EU)의 순회의장국으로 대북 인권결의안의 주상정국인 체

코 관계자는 “결의안 상정시한은 19일이고 결의안의 채택여부를 결

정하는 최종 표결은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마지막 주인 23일 이후에 

있다”고 말함.

 WFP “北 당국 철수요청 안 받았다”(3/19)

-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이 자신들에게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는 

일부 외신보도를 부인하고 계속 북한에 남아 구호활동을 할 예정이

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WFP 아시아사무국의 폴 리슬리 대변인은 “WFP가 북한에서 철수

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는 북한에 계속 남아 구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200만 명의 북한 주민에

게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9월 

WFP를 통한 지원분의 선적을 중단한 이후 대북지원 사업이 심각

한 차질을 빚고 있지만,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

가와 호주의 지원으로 북한의 취약 계층에 식량을 계속 배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식량지원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 협의가 실패

로 끝난다고 해도 미국 이외의 다른 식량 공여국이 대북 지원에 적

극 나서주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

함.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중 일부의 분배사업을 담당해

온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GRS)의 로버트 스프링스 회장도 분배사

업에 참여했던 “구호단체들이 모두 쫓겨나게 됐다고 말하면 제대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미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미국의 지원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해야 정확하다”고 말함.

- 그는 “우리 구호요원들은 여전히 북한에 있고, 북한에 들여간 식량

을 모두 배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최근 북한의 ‘조미민간교류협

회’에 속한 관리들이 방미 기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GRS의 

본부에 들러 당시 열린 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하고 이사진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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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시간도 가졌다”고 덧붙임.

 美단체, 北 전역 심장의료체계 구축 추진<VOA>(3/19)

- 지난 1998년부터 대북지원 사업을 벌여온 미국 구호단체인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GRS)’가 북한 전역에 종합 심장의료체계를 구축키

로 하는 등 올해부터 대북 사업을 의료와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전함. GRS는 미국

이 북한에 제공키로 했던 식량 50만t중 민간 구호단체를 통해 지원

하는 10만t의 북한내 분배사업에도 참여해 옴.

- GRS의 로버트 스프링스 회장은 18일 워싱턴 미국과학진흥협회에

서 열린 강연에서 미국심장협회와 북한 당국이 공동으로 북한 전역

에 종합적인 심장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

힘. 그는 “올해도 황해남‧북도와 함경북도 일부 지역의 주민 15만명

에게 매일 식량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2004년부터 콩 농장과 두부 

제조공장, 두유, 콩기름 공장 등을 세운 황해북도 곡산군에 된장과 

간장공장도 건립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고 VOA는 전함. GRS는 

또 북‧미간 사회문화 교류사업의 하나로 오는 6월 중국 베이징이나 

평양에서 미국인 강사들이 평양외국어대학 영문과 교수들을 대상으

로 강습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2년에 한번씩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열리는 북한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캐스팅 크

라운즈’, ‘애니 모세스 밴드’ 등 미국의 유명 뮤지션들을 출연시킬 

계획이라고 스프링스 회장은 설명함.

 北 식량지원거부..美 실망(3/18)

-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돼 온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돌연 거부의사를 밝혀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의중을 탐색하면서 일

단 실망감을 표시함.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식량

지원을 받지않겠다는 북한의 통보사실을 확인하면서 “매우 실망스

럽다”고 언급함.

-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에 걸쳐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40만t, apr시코 등 5개 비정부단체(NGO)를 통해 10만t 등 총 50만t

의 식량을 직‧간접 지원한다는 계획대로 대북지원 약속을 이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 미국은 지금까지 16만9천t을 전달했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1월 옥수수와 콩 5천t을 지원했다. NGO들은 

이미 5만t을 북한에서 분배했으나, 나머지 2만t은 모니터링 문제 등

으로 분배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임. 이런 와중에 북한의 이번 거부

의사 표시로 지난해 2년반만에 재개됐던 미국의 식량지원은 목표의 

50%도 채우기 전에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됨.

-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17일 북한이 최근 WFP 모니터 요원

들을 추방하겠다고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보도, 북한의 식량지원 거

부가 분배모니터링 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시사함. 북한은 미국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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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분배의 투명성을 이유로 북한의 곳곳을 들여다보려 한다는 의심

을 가져왔음. 이에 따라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모니터 요원을 배

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거부감을 보여오다 이를 구

실로 아예 식량을 받지 않겠다고 강공으로 나왔을 것이라는 얘기임. 

북한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놔 앞으로 식량지원 때마

다 모니터를 당해야 하는 불편을 차제에 막겠다는 뜻도 있어 보임.

 北, 美식량지원 거부(3/18)

- 우드 부대변인은 또 이번 통보에 대해 “분명히 북한인들로부터 전

달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통보가 뉴욕채널을 통해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덧붙임. 그는 북한의 식량지원 거부에 대

해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북한인들에게 식량 제공을 돕기 위한 것

이었다”며 “우리는 분명히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식량

지원 거부)은 우리가 2008년에 북한과 체결한 협정 이행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함.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은 분명

히 식량지원을 원하고 있고 북한의 식량 사정은 좋지 않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이유”라고 언급하고 “북한에 제공하는 인

도적 지원은 6자회담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

한 진정한 인도적인 관심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함.

-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은 미국과 북한이 2008년 5월에 체결한 협

정에 따라 이뤄져 온 것임. 그는 “미국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북한에 16만9천t의 식량을 전달했고 미국의 마지막 대북 식량 선

적분인 5천t 가량의 야채 기름과 옥수수와 콩은 지난 1월에 북한에 

도착해 미국 비정부기구(NGO)들에 의해 배급이 이뤄지고 있다”

며 “우리는 북한에 이미 전달된 식량이 목표로 한 사람들에게 전달

될 수 있게 미국 NGO들과 북한 측 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美, 北 탄도미사일 방어 가능”(3/18)

- 미군은 북한이 발사하는 어떤 탄도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다고 미 본

토 방위를 담당하는 미 북부사령부의 빅터 레뉴어트 사령관이 17일  

밝힘. 북미항공방어사령부 사령관이기도 한 레뉴어트 사령관은 이

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오늘 우리를 향해 탄도미

사일을 쏜다고 우리가 감지한다고 해도 미국은 그러한 필요에 대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함.

- 레뉴어트 사령관은 이날 미국의 지상 미사일 방어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물음에 미군은 북한을 “매우 제한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면서

도 “북한은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체제”라고 답변함. 미 북부사령부

는 북한의 잠재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지상 중거리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운용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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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北발사체 ‘요격 딜레마’(3/17)

-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광명성 2호’를 다음 달

에 발사할 경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를 요격할지 여부를 놓

고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AFP 통신이 16일 분석함. AFP 통

신은 이날 ‘북한의 발사로 오바마 격추(shoot-down) 딜레마에 직

면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분석함. 

- 통신은 또 요격의 군사적 성공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

은 요격 후 북한의 보복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실제

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평화적 위성

에 대한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

각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북한의 발사체 발사 후 몇 분이 요격을 결정하는 ‘운명의 시간’이 

될 전망임. 광명성 2호가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인지, 아니면 미

사일인지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발사 초기단계(boost phase)에 

오바마 대통령은 동해상의 미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에 요격을 명

령할 수 있음.

- 미국 랜드연구소의 대북관계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발사 

초기단계에서는 북한의 발사체가 “우주로 향할지, (장거리 미사일

로) 미국 등에 도달할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함. 발사체의 궤도가 

드러나는 시점에는 오바마 대통령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미사

일방어기지에 명령,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음. 

- 현재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한의 발사

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고 AFP 통신은 지적했다. 북한은 2006년 

대포동 2호로 알려진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바 있음.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발사에 성공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요격에 

나서지 않고) ‘자제’하는 쪽을 택한다면 북한은 미사일 능력을 대내

외에 과시할 수 있게 돼 김정일 정권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AFP 통신은 내다봄.

-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바마 대통령이 요격을 명령했지만 실패로 끝

나는 경우. 베넷 연구원은 이 경우 “미 의회는 물론 동맹국 사이에

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함. 미국의 외교적 대응 역시 딜레마라고 AFP 통신은 말함. 미

국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북한은 이를 오바마 행정부의 ‘나

약함’(weakness)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미국이 격

렬하게 반응할 경우 이는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일 수 있다고 AFP 

통신은 분석함. 

- 북한은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 갓 출범한 빌 클린턴 

행정부를 시험한 바 있음. 미국진보센터(CAP)의 앤드루 그로토 연

구원은 “그들(북한)은 주목을 끌기 원하거나 외교적 주도권을 잃고 

있는 것이 두려울 때, 역내 국가들에 자신들이 맞설 힘을 갖고 있다

는 것을 상기시킬 때마다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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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북한 고위층 생존행태 비판(3/17)

-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비극은 고위층 인

사들이 대다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희생시키면서 생존을 추구

하는데 있다”고 주장함.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16일 오후 제네바 유

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

권 특별보고서’를 통해 그 같이 말하고 “그들은 절대로 처벌받지 

않으면서 이 같은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환경뒤에 숨어 있다”고 비

판함.

-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악명 높고 광범위한 인권 위반에 따

른 유독한 결과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에 이르기까

지 모든 차원에서 시급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임. 이에 북

한측 대표는 답변권을 행사해 “조작과 날조를 가득찬 그의 보고서

를 거부한다”고 반발함.

- 단기 대책과 관련,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식량과 다른 필수품의 공급 및 접근 보장, 국가의 간

섭 없는 경제생활을 통한 기초욕구 충족 및 생계 보완이 특히 중요

하다”고 말함.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약 870만명이 극심

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으나 올해초 180만명만이 식량 지원을 받았

으며, 나머지 약 690만명은 전혀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임. 이

와 함께 그는 ▲송환 탈북자 처벌 금지 ▲공개처형 종식 ▲기본적

인 권리 및 자유에 대한 침해 종식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

한 효과적 협력 등을 촉구함.

- 장기 대책과 관련해,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국제 인권기준

을 준수함으로써 국가의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권고함. 그

는 “북한은 또 ‘선군(先軍) 정책’이 아니라 ‘선민(先民) 정책’에 기

초해 공정한 개발조치들을 채택하고, 국방비를 포함한 국가예산을 

사회부문에 재분배하며, 식량안보와 관련된 더욱 광범위한 조치들

을 취해야 한다”고 말함.

-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만연한 감시‧정보 시스템을 해체하고 사법‧

교도 시스템을 개혁하며, 법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함. 끝으로 

그는 “국제사회는 수백만의 무고한 주민들에게 한없는 고통을 가져

다 준, 북한 당국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폭력과 인권 침해에 정당

한 관심을 갖고 더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인

권 보호 증진을 위해 통합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함.

- 이성주 주제네바 대사는 발언권을 통해 “우리는 특히 최초 탈출지

나 경유지에서 겪는 북한 탈북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깊이 우려한

다”면서 관련 국가 및 유엔기구들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함. 

장일훈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과장은 답변권을 통해 “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 조선 적대 정책의 산물 일 뿐아니라, 인권을 정치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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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럽연합(EU)의 시도”라면서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존엄과 위신을 깎아 내리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문건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함. 그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헛된 시도일 뿐 아니라 큰 착각”이

라면서 “우리의 진정한 인권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고 덧붙임.

다. 중‧북 관계

 김영일 北 총리 방중 마치고 귀국(3/21)

-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김영일 북한 총리 

등 북한 대표단이 21일 4박5일간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

랐음. 김 총리 일행은 기자들을 향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이날 오전 11시40분(현지시간) 북한 고려항공 편에 올라타고 베이

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을 출발했음.

- 김 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과 만나 6자회담 

재개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했음.

- 북한과 중국은 오는 10월 6일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올해를 북중 우호의 해로 정하고 지난 18일 베이징 국가대극

원에서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을 거행했음. 김 총리의 이번 중국 방

문에는 김태봉 금속공업상, 김창식 농업상, 리용남 무역상, 강능수 

문화상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대거 수행해 북중 경제협력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음.

 北총리, 후진타오 예방…김정일 방중 협의(3/19)

-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일 북한 총리

가 19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 방중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보임. 중국 신화통신은 김 총

리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 주석과 만나 김정일 위

원장의 안부를 전달하고 조중 우호의 해는 젊은 세대에게 북한과 

중국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함. 후 주석은 “김 총리의 중국 방문과 이번 중북 우호의 해가 양국

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이와 관련, 대북 소식통들은 “중국 최고 지도부는 다음달 초로 예정

된 북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와 다음달 15일 김일성 수령 

생일인 태양절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

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함. 이들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난 1월

과 2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자칭린(賈慶林)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초청했으며 

김 위원장도 이미 방중 초청을 수락한 상태”라고 덧붙임. 이들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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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이 만약 다음달 방중 초청을 수락한다면 후 주석도 답방

에 나설 것”이라면서 “후 주석은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의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외교’에서 벗어나 ‘전

방위 대국외교’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함.

- 이에 앞서 김 총리는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溫家

寶) 중국 총리와 북중 총리회담을 갖고 최고 지도부 상호 방문과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 국제 및 지역 문제 등 공동 관심사를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함. 원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중관계의 정

치적 기초를 공고화하기 위한 고위층 교류 ▲6자회담 적극 추진 ▲

무역투자, 에너지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북중 우호의 해를 맞은 문화 교류 증진 등 4개항을 요

구함.

- 원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면

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중국은 한반도

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조선과의 관계

를 전략적인 관점에서 봐왔다”면서 “중국은 미래와 친선, 우호, 협

력 강화라는 중국과 북한의 전통에 따라 양국 인민들을 위해 조선

과의 상호 우호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함.

- 원 총리는 이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김 총리가 중국을 친선 방문한 

것을 환영하며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에 참석해준 것을 고맙게 생

각한다”면서 “김정일 총비서와 조선의 다른 지도부에게도 따뜻한 

인사말을 전해주기 바란다”고 말함. 이날 회담은 북한에서 김태봉 

금속공업상, 김창식 농업상, 리용남 무역상, 강능수 문화상, 김영일 

외무성 부상 등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해 13명이 참석했고 중국

에서도 양제츠 외교부장,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 등 13명이 배

석함.

-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중국 정부는 국제 금융위기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고 50년 만에 닥친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고 “우리는 대만문제나 티베트문제, 인권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에 시종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말함. 양국 총리

들은 회담을 마친 뒤 인민대회당 인근 국가대극원에서 양국 지도부

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을 거행했다. 북

한과 중국은 오는 10월6일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

해 올해를 북중 우호의 해로 지정하고 분야별로 60여건의 행사와 

활동을 벌임.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베이징서 거행(3/19)

- 북한과 중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이 

18일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양국 최고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거

행됨. 김영일 북한 총리를 비롯한 북한 대표단과 원자바오(溫家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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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이날 밤 8시(현지시각) 베이징 국가대

극원에서 북‧중 우호의 해 개막을 공식 선언함.

- 김 총리는 개막사에서 “조선과 중국의 우의는 양국 인민 공동의 소

중한 재산”이라면서 “조선 당과 정부는 조‧중 우의를 중시하며 조‧

중 전통 우의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함. 이에 앞서 원 총리도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맞닿은 이웃 국가”라면서 “조선은 신중

국 건국 이후 가장 먼저 수교한 나라 중의 하나며 양국 인민들의 

우의가 깊다”고 말함. 그는 이어 “양국은 수교 60주년 동안 각 분야

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으며 경제와 사회 분야 발전은 물론 한

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기여했다”고 평가함. 이번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행사는 북한 문화성과 중국 문화부가 공동

으로 개최한 것으로 양국 정부의 초청을 받은 2천여명의 귀빈들이 

양국 예술단의 공연을 함께 관람함.

 中, 北총리 방문에 극진한 대접(3/17)

- 중국이 17일 공식 방중한 김영일 북한 총리 일행을 크게 환영하면

서 극진한 대접을 베풀고 있음. 중국은 이날 오전 북한 고려항공편

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김 총리 일행을 후정웨(胡正躍) 

외교부 부장조리가 나가 영접함.

- 후 부장조리는 지난 1월 중국 외교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해 박의춘 

외무상 등과 회담하고 북중 우호의 해 행사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인물임. 후 부장조리는 김 총리를 크게 환영하면서 1시간 가

까이 공항 영빈관 귀빈실에서 환담을 나눔. 중국 외교부 직원 10여명

도 함께 나가 북한 대표단 일행을 영접했고 산둥(山東)성 지방 시찰

에도 동행해 북한 대표단의 방중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함. 

- 중국은 김 총리 일행의 지방 방문을 위해 특별 전세기까지 띄움. 김 

총리는 후 부장조리와의 환담을 마친 뒤 40여명의 일행들과 함께 

공항 영빈관에서 곧바로 활주로로 나가 준비돼 있던 에어차이나 

전세기를 타고 산둥성 지난(濟南)으로 향함. 중국은 카운터파트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행사 외에 권력 서열 1～2위인 후진타

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장과도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안배함. 중국은 18일 저녁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열리는 북중 우호의 해 개막 행사 외에 원 총리와 

회담이 열리는 인민대회당에서 별도의 환영 행사도 기획.

- 중국은 공식 친선 방문인 김 총리 일행의 방중과 관련해 대표단의 

숙소비용 등 경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짐. 

외교소식통들은 이번이 공식 방문인 만큼 의전상 인민대회당 인근 

톈안먼(天安門) 광장에 인공기가 게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북한 역시 김 총리 외에 김태봉 금속공업상, 김창식 농업상, 

리용남 무역상, 강능수 문화상, 김영일 외무성 부상 등 장차관급 인

사 6명을 포함해 40여명이 방중길에 올라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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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음을 강조함.

 김영일 北총리 방중일정 시작…첫날 공자묘 시찰(3/17)

-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김영일 북한 총리가 

17일 산둥(山東)성 시찰을 시작으로 4박5일간의 방중 일정에 들어

감. 김 총리를 비롯한 북한 대표단 30여명은 이날 오전 후정웨(胡

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의 영접을 받으며 고려항공 편으로 베

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에 도착함. 

- 2007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중한 김 총리는 공항에서 간단한 환

영의식을 마친 뒤 중국이 마련한 중국국제항공 전세기 편으로 산둥

성 성도인 지난(濟南)시로 향함. 외교 소식통들은 “김 총리는 산둥

성 지도부와 회담을 하고 타이산(泰山)과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취푸(曲阜)시 공자묘와 공자 생가 등을 둘러본다”고 말함. 

김 총리 일행은 지난시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8일 베이징으로 올

라와 숙소에 여장을 풀고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양국 총리회담을 거행함.

- 소식통들은 “양국은 이번 총리회담에서 양국간 무역을 늘리고 중국

의 대북 투자를 촉진하며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장려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함. 이에 따라 이번 북한 대표단에는 

김태봉 금속공업상과 김창식 농업상, 리용남 무역상, 강능수 문화상, 

김영일 외부성 부상 등이 김 총리를 수행함.

- 소식통들은 또 “양국 총리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

사 문제나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편 대북 경제지원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김 총리와 원 총리는 총리회

담을 마친 뒤 베이징 국가대극원으로 자리를 옮겨 양국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을 거행할 예정임.

- 북한과 중국은 오는 10월6일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올해를 북중 우호의 해로 지정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별

로 60여건의 행사와 활동을 벌임. 이어 김 총리는 19일 후진타오

(胡錦濤)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20일에는 우방궈(吳邦國)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며 베이징 인근 공업단지와 

기업들도 시찰함. 한편 원자바오 총리도 오는 10월 이후 평양에서 

열리는 북중 우호의 해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대표단을 이

끌고 북한을 답방할 예정임.

 “中, ‘北로켓’ 유엔결의 위반 부인안해”(3/16)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 동참여부에 대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미사일이든 인공위

성이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은 중국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확실히 이해한다”고 밝힘.

- 유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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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입장이 다소 다르지만 (북한의 로켓발사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며 6자회담 프로세스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그는 이어 “유엔에서 이 문

제를 논의한다는 것도 다 인정하고 있으니 발사시에는 자동적으로 

안보리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임.

- 유 장관은 다만 “어떤 강도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

서는 의견이 다른 것도 사실이어서 이를 조율하는 문제가 앞으로 

외교적 노력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이 단순한 장거리 로켓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없지만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장거리미사일 개발은 곧 대량살상무기(WMD)가 되는 것

이니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함.

- 유 장관은 미사일 문제가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미‧북 양자 간에 

논의됐었다고 소개한 뒤 “6자회담 틀 내에서 각국 간 양자접촉이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사일 문제도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

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함. 

라. 일‧북 관계

 日외교청서, 북한핵.납치문제 비판(3/17)

- 일본 외무성은 17일 자민당 외교관계합동 실무회의에서 올해 외교

정책의 기본원칙을 담은 2009년 외교청서 원안을 제출, 승인받음. 

청서 원안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검증의 구체적인 틀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

제 조사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이어 원안은 북핵 

6자회담에서 관련국가와 연대를 계속하면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다

뤄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외교청서는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발행하는 일종의 백서

로, 내달 3일 각료회의에 보고함. 이 원안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서는 “셔틀외교를 추진했다”고 명시했고 지난해 일본의 대북 외교

를 “한반도 비핵화와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일관계가 함께 진전되도

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총괄함.

- 미국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정권의 탄생을 계기로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축으로,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로서 불가

결하다”고 강조함. 중국과는 지난해 5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

가주석의 일본 방문 등 “빈번한 수뇌간 대화가 이뤄진 역사적인 1년

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략적 호혜관계 구축을 착실히 진전시켰다”고 명시함.

 日, 北로켓발사 강행시 추가 독자제재 시사(3/16)

-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북핵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는 북한

에서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일본이 독자적으로 실시중인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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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함.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담당

국장인 사이키 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4월 13일 해제 예정인 

일본의 대 북한 제재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와 관련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확고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함.

- 현재 일본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북한산 물품의 수입 금지 같

은 제재를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외무성의 한 고위 관리는 “북

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6자회담을 속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힘들다”는 의

견을 보이기도 함. 사이키 대표는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한 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그러한 

도발적 행동이, 미사일 발사든 인공위성이든 간에,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결의의 위반이라는 점에 절대적으로 동의했다”며 “반대 요구

에도 불구하고 발사가 강행된다면 국제사회의 혹독한 대응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마. 기타

 문타폰 “북한 870만명 식량불안정 상태”(3/20)

- 북한 주민 870만명이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유엔이 밝힘.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 호주 멜버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 현)과 호주 북한

인권호주위원회(위원장 마이클 댄비 국회의원) 공동 주최의 ‘북한인

권‧난민문제 국제회의’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해 북한지역의 날씨

가 비교적 좋았음에도 작황이 늘지 않은 것은 비료 및 연료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870만명 가량의 주민이 식량 불안

정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함.

- 문타폰 보고관은 또 “고문이 법률에 의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

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수감자들은 곤경을 완화하는 데 

뇌물을 동원하기도 한다”고 말함. 그는 이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

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인권침해는 장기지속성

과 잠행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바로 지금이 국제사회가 식

량 및 인권 문제 등을 다룰 적기”라고 말함.

-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은 즉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해 

식량 및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을 제공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공개처형 등 개인의 안전 및 권리와 자유에 대

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체

제를 개혁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면서 체제를 현대화하는 동시

에 ‘주민우선정책’에 기반을 둔 정당한 발전정책을 세우고 국방비를 

포함한 국가예산을 사회부문에 재할당하라고 촉구함.

- 문타폰 보고관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예방과 효

과적인 보호, 접근 가능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서의 보호와 원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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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함.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38선 이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경

악스러운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촉구함.

- 우에다 히데야끼 일본 인권대사는 특별연설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은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에 가려져왔다”며 “고문, 강제수용소, 사

상의 자유제한, 여성‧장애인 권리침해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

을 가질 때”라고 주장함. 제성호 한국인권대사는 특별연설을 통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은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며 “인권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한층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함.

-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한 주

제발표와 토론, 질문 및 답변, 기타 행사 등이 이어짐. 특히 첫날에

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요덕 스토리’ 제작

자 토스타인 그루드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의 신동혁씨가 대화

를 나눠 눈길을 끌었음. 21일에는 마이클 포쇼우 호주 상원의원과 

김석우 한국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그렉 쉐리단 호주 저널리스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략 원탁회의가 열림.

 대북 지원 단체들 방북 재개(3/20)

- 한미 합동 키 리졸브 군사연습이 20일 종료함에 따라 대북 지원 단

체들이 21일부터 대거 방북길에 올라 북측과 올해 사업 계획을 협

의하거나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임. 이들 단체 상당수는 당초 지난 

9일 시작된 키 리졸브 기간에 방북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통일부가 방북 자제를 권고하고 북측도 연

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방북이 늦춰짐. 

- 이 가운데 21일 하루만해도 6개 단체가 동시에 방북할 예정인 것으

로 확인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보건의료 및 농업개발 사

업 협의를 위해 21일 중국을 경유, 방북함. 운동본부 관계자는 북한

이 키 리졸브 기간중인 지난 18일 초청장을 보내왔다며 10여명이 

방북, 24일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밝힘.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본부

측도 21일 방북, 평양에 양묘장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돼지농

장 축사를 세울 계획이며, “초청장은 나온 지 오래 됐다”고 말함.

- 보건분야 지원사업을 하는 장미회도 21일부터 24일까지 7명이 방

북, 평양 종양연구소 현대화 사업과 간질보건센터 지원 사업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역시 지난 18일 초청장을 받음. 어린

이어깨동무도 같은 날 방북하며, 등대복지회 역시 같은 날 방북해 

1주일간 장애인복지 사업장들을 둘러보고 특수학교를 방문함. 

-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올해 사업계획 협의를 위해 경남도 행정계장

을 포함한 실무진 7명이 21일 방북, 콩우유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데 이어 내달 1일엔 경남도 부지사도 포함된 방북단이 평양에 가서 



40

주간통일정세 2009-12

올해 사업계획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임. 경남통일농업협력회측은 

다만 경남도 행정계장이 방북에 동행하는 점과 관련, 통일부에 방북 

허가 여부를 문의했으나 통일부측은 키 리졸브가 끝났지만 상황이 

‘유동적’인 점 등을 들어 허가 여부를 아직 논의중이라고 말해 21일 

방북이 확정적이지는 않음.

- 이들 단체 외에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5일부터 28일

까지 김상근 신임 상임대표를 비롯해 7명이 방북함. 위원회 관계자

는 “북측의 불만도 듣겠지만 북측에 현 긴장상태가 지속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무엇보다 6.15 기념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함. 또 ‘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회

는 28일부터 4월4일까지 방북하며, 나눔인터내셔날은 4월1일부터 

4일까지 방북해 검진센터 등 병원 사업 현장을 둘러볼 예정임.

 英, ‘위성발사’ 우려 北에 직접 전달(3/19)

- 방한 중인 빌 람멜 영국 외교부 아.태담당 부장관은 영국이 직접적

인 채널을 통해 북한에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며 

발사가 이뤄지면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람멜 

부장관은 19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영국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면서 “지난 13일 영국 주재 북한대사(자성남)를 런던 외무

성으로 불러 영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고 평양에도 이 내용을 전

달했다”고 말함. 그는 이어 “국제사회와 합동으로 북한의 발사 중지

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 북한이 (발사를) 감행

한다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강력한 외교적 대응책을 사용할 것”이

라고 경고함.

- 람멜 부장관은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인공

위성이건 미사일이건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아직 없다”고 전함.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자체에 제재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일 발사 

시도를 계속한다면 국제 사회와 논의해 강한 외교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 조치가 어떤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취해질지 밝힐 단계는 아니며 발사 시도를 막는 데 집중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영국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람멜 

부장관의 이 발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 차원의 강

력한 제재 조치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관측됨. 그는 또 

“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모두 북한을 설득해 발사시도를 멈추고자 

노력 중”이라면서 “북한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영국은 북한에 

강력한 외교적 제재를 취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재강조, 이런 관측

에 무게를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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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멜 부장관은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일

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중국이 현상유지에 급급했다면 6자회담 재

개를 위해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의 ‘로켓’ 

발사 중단 요구는 어느 한 나라의 요구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목소리”라고 강조함. 

- 그는 최근 북한이 미국의 추가 식량지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과거에도 고의로 식량 지원 거부를 통해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염려될 뿐이며 세계식량계획(WFP) 같

은 단체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함. 

 EU “北, 유엔 결의 이행해야”(3/17)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북한에 대해 유엔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EU 집행위원회의 크리스티안 

호먼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유엔 프로세스(결의 

의미)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라고 

말함. 호먼 대변인은 또 “우리는 그 프로세스가 지속되기를 희망한

다”라면서 북한을 거듭 압박함. 그는 이와 함께 “우리는 현재 (북

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론보도 이외의) 추가 정보

를 얻기 위해 한국의 당국자들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라고 덧

붙임.

 국내외 500명 참여 ‘통일준비 단체’ 출범(3/17)

- 국내외 인사 500여명이 참여하는 통일문제 연구단체 ‘한민족통일준

비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

식 출범함. 발기인으로는 강승규 비전코리아 회장을 비롯해 한승조  

전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 고영주 사학분쟁조정위원,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영해 미국 하와이 한인회장, 조옥재 일본 재일본 

한국인연합회장 등이 나섬. 손병두 서강대 총장, 이인수 이승만박사

기념관 이사장, 강대봉 성균관 유림총본부 회장, 허화평 미래한국재

단 이사는 고문을 맡음. 

- 이 단체는 발기인 선언문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은 북한

의 붕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으나 정작 한국 정부는 구체

적인 대처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간차원의 통일준비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통일 이후에 대비

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힘. 이어 “위원회의 창립이 통일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안정시켜 제2의 국가발전을 

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임. 이 단체는 오는 7월 이사

회를 열어 상임회장에 내정된 손병두 총장을 회장으로 공식 선임하

고 연말까지 미국 등 해외에 5개 본부를 설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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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관점서 대북정책 검토해야”(3/16)

- 정부는 16일 오후 대통령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를 긴급 소집해 

최근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 문제로 악화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 

타개 방안을 논의함.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상황 등 최근의 남북관계 현안 전

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 고문들의 의견 개진 순으로 2시간가량 진

행됨.

- 이홍구 통일고문회의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군사‧

정치적 문제도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직접 관계되는 중소기업

이나 일하는 분 등 많은 사람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출입 제한 등 현 남북관계 상황은) 간단히 마무리될 문

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그는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공세를 강화해오다가 북한 영공을 통

과하는 민항기에 대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남

북관계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며 “특히 지난 며칠간 개성공단 

통행을 연이어 제한함으로써 긴장 수위를 올렸다”고 비판함.

-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 고문들은 정부가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책운영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전함. 고문들은 또 통일부

가 당면한 현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함.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의 의미에 대해 김 대변인은 “통일부가 현안을 처

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큰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해나가라는 뜻”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 회의에서는 정부가 이번 개성공단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있

어 자국민 보호원칙과 남북합의의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야 한다

는 원칙론도 대두됨. 특히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이 두 사안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공조를 확실히 해야 한다

는 주문도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함.

- 또 이번 북한의 위협 조치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

하며 이번 기회에 국민의 통합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정부 관계자는 “이번 통일고문회의는 현 장

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개성공단 사태가 남북관계에 미

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함.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법 조속제정 촉구(3/16)

-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회장 김상철)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관련 토론회를 열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북한인권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서경석 북

한인권단체연합회 상임대표대행은 축사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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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남북관계가 경직된 상황에서 남북관

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한나라당도 주춤하고 있으

나 내용을 최소한으로 해서라도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발제자인 구본태 서울여대 객원교수는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사회에서 이제는 ‘수령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사고

가 퍼지는 등 북한에 자기 개인 힘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민사회

가 출현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북지원 정책이 북한 정권을 위한 

‘퍼주기’였다면 앞으로는 인권법 제정으로 대북지원도 북한 주민들

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토론자로 나선 한창권 탈북인단체총연합회 대표는 “북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공개처형을 지켜보며 자라나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

념조차 형성되지 않아서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비판하거나 개인의 

삶을 주장해 경제범죄를 지으면 당연히 목숨을 빼앗기는 것으로 인

식한다”며 “북한 스스로는 변화가 안되니 외부의 충격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법을 제정해 강력히 압박해야 한

다”고 말함.

- 그러나 최은상 공의정치연대 사무처장은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

론에는 100% 공감하지만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닌데 강제력이 없

는 상황에서 법 제정으로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며 한반도 

평화와 안보 등 “모든 요소를 균형있게 고려해 최적의 결과를 만들

기 위한 인권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함.

 제주해협은 남북관계 급랭에도 ‘화평’(3/16)

-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지

만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민간선박은 늘어나는 추세여서 제주

해협이 ‘평화의 바닷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는 2005년 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지름길인 제주해협에 대한 북한 민간

선박의 통과를 허용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임.

- 16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올해 들어서도 1월 

17척, 2월 15척 등이며 이달 들어서도 8일 현재까지 40척이 제주해

협을 통과했는데 이는 지난해 1월 14척, 2월 13척 등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임. 지난 2005년 8월 북한 민간선박이 남북분단 이후 처

음으로 제주해협을 통과한 이후, 2005년 41척, 2006년 128척, 

2007년 174척, 2008년 188척이 통항하는 등 매년 증가해 옴.

-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지금 이 시간 북한 화물선

이 우리 영해를 지나고 있고, 이 배는 제주해협을 통과해 서해를 거

쳐 북한 남포로 올라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매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

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제주해협은 우리측 영해이자 국제법상 

제3국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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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체제의 남북 간에 교전 상대국인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

항권이 허용되지 않았었음. 그러다 2001년 북한 상선 4척이 제주해

협을 무단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2002년 10월부터 남북 간 협

의를 거쳐 남북해운합의서가 2004년 5월 채택돼 2005년 8월 1일부

터 발효됐으며 그해 8월 15일 남포선적 9천t급 화물선 대동강호가 

처음 제주해협을 통과함.

- 제주도-추자도 해역에 진입한 대동강호는 이후 제민1호의 안전 및 

보호 경비를 받으며 제주해협을 통과했고 공해상을 거쳐 목적지인 

청진항으로 항해함. 이처럼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이용하는 것은 

253마일인 제주도 남쪽 항로대보다 53마일의 항해거리와 4시간25분  

정도의 항해시간(12노트 항행기준)을 단축할 수 있게 돼 비용과 시

간, 안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임.

 <황장엽 “김정일과 회담하면서도 기대말아야”>(3/16)

-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16일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선 “외

양적으로는 존중히 여겨 악수합시다, 회담합시다 하면서도 절대로 

무엇을 기대해선 안된다”고 주장함. 황 전 비서는 탈북자들이 운영

하는 대북 라디오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의 ‘황장엽 민주주의 강좌’ 

프로그램에서 ‘김정일,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 알아야 한다’는 제목

으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함.

- 황 전 비서는 “김정일은 30년동안 중국 사람들이 같이 개혁개방하

자고 해도 말을 안들었다. 또 자기 아버지가 있을 때부터 자기의 

지위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며 “김정일은 자기 소신

을 굴함없이 지켜나갑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말함. 따라서 

“김정일 정권을 빌어먹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무서

운 존재로 봐야 한다”고 황 전 비서는 주장하고 그러나 “시종일관 

여기를 적화하자는 것이 김정일의 목표”이기 때문에 “남한에서 

김정일 집단과 대화해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으므로 “기대할 게 

없다”고 주장함.

- 그는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김정일과 대화 가능성을 말한 

데 대해 “김정일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런다”고 주장하고 

또 “이번에 누가 김정일을 찾아가서 만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사

람 역시 철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임.

- 황 전 비서는 ‘그 사람’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이재오 전 의원

이 워싱턴에서 가진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적절한 분위기가 조성

된다면 북한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며 “북한 문

제를 풀려면 김 위원장을 만나 터놓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

혔음. 황 전 비서는 한편 “요전에 책임적인 기관에서 (자신에게) 와

서 ‘이런 통에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이제강을 비

롯한 핵심들을 이간시키는 정책을 쓰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고 밝

혀 눈길을 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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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전 비서는 이러한 문의에 자신은 “‘그런 공상을 하지 마시오. 그

들이 왜 이간 당하겠는가. 그런것 하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미끼가 끼어서 목이나 끼우게 된다’고 말했다”고 소개하고, “그런 

힘이 있다면 김정일 정권에 물들지 않은 북한 동포들을 끌어당겨야 

한다”고 덧붙임. 그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명분을 세

우기 위해선 김정일 정권에 대해 경이원지해야 한다”며 “겉으로는 

상당히 존중히 여기면서 내부적으로는 기대하지 말라, 그러나 경계

하라,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듭 주장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중 관계

 리창춘 방한..한중 고위급 교류 본격화(3/19)

- 리창춘(李長春)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당 서열 5위)이 우리 

정부 초청으로 다음달 4∼7일 방한함. 정상외교 차원에서 후진타오

(胡錦濤) 주석이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방한하는 경우는 드

물지 않았지만 이들을 제외한 중국 공산당 고위인사가 한국을 찾는 

것은 1998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 부주석의 방한 이후 11년 만임.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일 “작년에 한‧중 정상이 고위급 교류를 확

대하자고 합의한데 따른 것”이라며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

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리 위원은 중국 공

산당 서열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총리, 자칭린(賈慶林)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에 이어 5위의 고위급 인사로 당의 선전‧사상 담당임. 수행원

도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 장관급만 6명에 이

른다고 외교 당국자는 전함.

- 리 위원이 중국 언론기관을 총괄하고 있어 그가 이번 방한을 계기

로 중국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혐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데 긍정

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음. 특히 북‧중 간의 협

의는 주로 외교 채널이 아닌 당 채널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그

로부터 북한 내부사정도 일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

옴. 리 위원의 방한기간(4월 4∼7일)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

하겠다고 예고한 시기(4월 4∼8일)와 거의 일치하는 점도 관심거

리임. 외교 당국자는 “리 위원의 방한 일정은 한 달 전부터 협의가 

이뤄지던 사항으로 북한의 발표보다 훨씬 전”이라며 “일정이 묘하

게 겹치기는 했는데 둘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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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일 관계

 韓日, 北미사일 발사저지 공조키로(3/16)

- 일본을 방문 중인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 낮 일본 외무성에서 나카소네 히로후미(中

曾根弘文) 외상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목적의 장거

리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양국이 연대해 저지하자는데 합

의함.

- 아울러 두 사람은 북한의 인공위성 또는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북한이 이를 강행할 경우 안보리

에서 논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힘. 위 

본부장은 이에 앞서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회담을 갖고 현재 정체 중

인 6자회담 타개책도 협의함.

다. 미‧중 관계

 <中-美 남중국해서 정면 대치 국면>(3/19)

- 주변국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진 남중국해에 미국이 이지스함을 출

동시킨 데 맞서 중국이 순시선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어서 남중국

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대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 중

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간의 영유권 분쟁

이 이 해역에 대한 정보수집을 둘러싼 중-미 대결 국면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임.

- 중국 순시선 추가 파견 = 19일 중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남중국해

에서 각각 해역별로 나눠 순시하던 중국 최대 규모의 어업 단속선인 

‘어정(漁政) 311호’와 어정 301호, 어정 460-2호등 3척의 함정이 

18일 베트남과의 분쟁해역인 시사(西沙‧파라셀)군도의 천항다오

(琛航島)에 집결한 후 정보를 교환함.

- 해군 군함을 개조한 4천600t급의 311호와 301호는 조만간 베트남

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베이부만(北部灣‧통킹만)으로 이동, 해상 

순찰에 나섬. 어정 311호가 추가 파견됨으로써 현재 1천t급의 4척

을 포함해 남중국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5척으로 

늘어났음. 이 어업지도선들은 필리핀과의 분쟁해역인 난사(南沙‧

스프래틀리)군도와 황옌다오(黃岩島)로 이동해 순찰과 경계 활동

을 하며 이 해역이 중국 영해임을 과시할 예정임. 특히 중국은 남중

국해의 순시‧경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수척의 퇴역 해군 함정을 

어업순시선으로 개조해 남중국해에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함. 이와 관련 국제선구도보는 중국이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는 2천500t급의 신형 어업지도선을 내년에 

추가 배치하고 3년에서 5년 이내에 3천t급 지도선 5척을 추가로 배

치할 것이라고 보도함. 이에 따라 2012～2014년이 되면 남중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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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어업지도선은 11척으로 늘어나게 됨.

- 미 이지스함 출동 = 미국은 일본에 정박 중이던 이지스함 USS 

중윈호를 남중국해에 파견함. 홍콩의 문회보(文匯報)에 따르면 이 

이지스함은 남중국해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 비무장 선박

인 임페커블호를 호위할 예정임. 미국은 이 최신 구축함과 함께 핵

잠수함을 파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핵 추진 항공모함까지 남중국

해로 파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신문은 분석함.

- 중-미 갈등 원인 = 중국은 지난 8일 남중국해 하이난(海南)섬 부근 

공해상에서 중국 해군 함정 5척을 동원, 미국의 정보수집 함정인 임

페커블호의 항해를 방해하며 상당 기간 대치를 함. 미국은 민간 함

정에 대한 공격이라며 거센 항의를 했고, 중국은 임페커블호가 사실

상 간첩선으로 중국에 대한 간첩행위를 했다고 주장함. 남중국해는 

300만㎢에 달하는 방대한 해역으로 해저 자원이 풍부해 중국과 인

접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곳임. 미국은 중국과 분쟁 중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중국보다 해군력이 약하자 이들을 지원,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려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관측됨.

- 중국의 세계신문보는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해 중국에 맞선

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필리핀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필리핀과의 관계를 빌미로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

함. 신문은 미국과 필리핀은 상호 방위협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필요하다면 전통적 군사동맹국인 미국과 

기타 아세안 국가들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을 관

측의 근거로 제시함. 중국은 남중국해가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석유등 전략물자 해상 수송의 길목이기 때문에 영해 수호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임.

- 영유권 분쟁 =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10일 난사 

군도와 황옌다오를 자국 영해로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의 영해기선법

안에 서명해 중국 측의 반발을 샀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순시 활

동 강화와 동시에 필리핀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격) 리젠궈(李建國) 상무부위원장이 당

초 18일 필리핀을 방문, 아로요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방

문 일정을 연기했는데 이는 필리핀이 ‘영해기선법’를 통과에 대한 

항의 조치의 하나로 분석됨. 

라. 미‧일 관계

 “美‧日, 北미사일 대응 외무회담”<NHK>(3/19)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

기 위해 이달말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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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조정을 하고 있다고 NHK방송이 19일 보도함. 

- 일본은 클린턴 장관의 제의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다루는 각료급 

회의가 오는 3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 기회

를 이용해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NHK는 전함. 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이 설사 인공

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된다

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에 자제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 중‧일 관계

 “아소 日총리, 중국 방문 연기”<마이니치>(3/17)

- 중국과 일본 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됐던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7일  

보도함. 이는 중국측이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통보해온 데 따

른 것으로 알려짐. 그동안 양국 정부는 오는 4월2일 런던에서 열리

는 주요 20개국(G20) 금융 정상회담 이전에 아소 총리의 방중 및 

정상회담을 추진해옴.

-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아소 총리의 방중 연기는 양국간 영유권 분쟁

이 계속되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에 대한 최근 일본측의 자국 영유권 주장 때문에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양국 모두 아소 총리의 중국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오는 6월까지는 성사될 가능성

이 높다고 마이니치는 전함.

바. 일‧러 관계

 “아소, 러시아에 영토문제 선결 요구”(3/16)

- 지난달 러시아 사할린에서 열린 러‧일 정상회담에서 아소 다로(麻

生太郞) 일본 총리가 양국간 분쟁이 되고 있는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도쿄(東

京)신문이 16일 보도함. 신문은 아소 총리가 “일본은 아시아 태평

양 지역의 파트너로서 러시아와 호혜관계를 구축하고 싶다. 그러

나 평화조약 체결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아소 총리는 또 “러시아가 이 문제(영토 문제)를 진전

시키려는 생각이 없다면 호혜관계는 불가능하다”며 러시아측을 압

박함. 아소 총리는 이런 발언에 이어 내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금융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

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때까지 러시아측이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제

안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함.

-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

로 알려짐.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 홋카이도(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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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道) 도야코(洞爺湖)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기간 열린 러‧일 

정상회담에서 “영토문제가 해결되면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러시아 측이 이후 영

토 문제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아소 

총리가 사실상 최후 통고를 한 셈이라고 도쿄신문은 분석함.

- 북방영토는 훗카이도 북서쪽의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의 4개 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실효지배를 해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반환을 요구

하고 있는 곳임. 지난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서는 평화조약 체결 

후 하보마이와 시코탄 2개 섬을 일본에 인도한다고 명기한 바 있

다. 그러나 1993년 양국의 도쿄선언에서는 영토문제가 이들 4개 섬

의 귀속문제라는 점을 확인, 4개 섬 전체에 대한 처리 문제로 확산

되면서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양국간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3개 섬의 

귀속 문제가 해결돼 국경을 명확히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사. 기타

 <日거주 대만인 국적변경 논란 예상>(3/20)

- 일본이 3년 후부터 자국에 거주하는 대만인에게 ‘대만’ 국적을 기입

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음. 

일본 정부가 최근 의회에 상정한 출입국관리법 수정안에 따르면 오

는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외국인 거류카드제에서 대만인은 국

적란에 대만으로 적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20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을 인용, 보도함.

- 일본은 현재 자국에 3개월 이상 거류하는 외국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증 제도를 오는 2012년부터 거류카드제로 바꿀 계획임. 

외국인 등록증제도는 일본에 거류하고 있는 4만2천여명의 대만인에

게 국적란에 ‘중국’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국 국적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은 대만인 4만2천명을 포함해 모두 60만여 명

에 이름. 중국 외교부는 이날 현재로선 일본의 새 조치에 대해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강력한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종전 일본의 대만 정책과 관련, 대만 문제

를 신중하게 처리해 중국 통일과 중‧일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

란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함.

- 한편 천수이볜(陳水扁) 전 대만 총통과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은 일본거주 대만인에게 대만 국적을 허용하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 촉구했었음. 일본은 중국-대만간 양안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중간에서 어부지리를 얻었으나 양안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런 ‘꽃놀

이패’가 사라져 아쉬워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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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베스 대통령 내달 일본 방문(3/19)

-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내달 초 일본을 방문한다고 일본 

외무성이 19일 밝힘. 아시아 순방 길에 일본을 찾는 차베스 대통령

은 방문 기간 아소 다로 (麻生太郞)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원유‧가스 개발 양해 각서에 서명할 예정임.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일본은 석유 수입의 90%를 중동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공급

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음.

 中, 새 중동특사에 우쓰커 임명(3/19)

- 중국은 새 중동특사에 우쓰커(吳思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

위원회(전국정협) 위원을 임명했다고 19일 밝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3년동안 중동

평화와 중국‧중동간 관계발전에 기여한 쑨비간(孫必干) 중동특사

의 후임으로 우쓰커 전국정협 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힘. 

- 우 신임 특사는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국 국장과 주(駐)사우디아

라비아 대사와 주이집트 대사를 지낸 중동 전문가로 중국 정부의 

중동문제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친 대변인은 덧붙임.

 “中, 위기 뒤 강해진다” 전망 잇따라(3/17)

- 현재의 금융위기가 지나가면 중국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제

적 경쟁 상대가 돼 있을 것이라는 미국 신문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음. 뉴욕타임스(NYT)는 16일 중국이 외국에서는 기업과 자원을 

사들이고 국내에서는 실직자들을 재교육시키는데 보유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며 중국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봄. NYT는 지금의 세

계적 경제위기 상황이 중국 입장에서는 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겨났

던 물가 상승이나 지나친 수출 의존, 부동산 가격 거품 같은 부정적 

요인들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풀이함.

- 워싱턴포스트(WP)는 NYT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외국 기업과 자

원들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에 주목함. WP는 지난해 중

국의 외국기업 인수 총액이 521억달러였고 중국이 지난 1, 2월 에

만 163억달러를 해외에 투자했다는 수치를 인용하며 중국의 해외

자산 인수 양상이 1980년대 일본을 연상시킨다고 설명함.

- 이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 브라질,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차

관 공여를 조건으로 석유를 장기간 공급받거나 유전 개발권을 획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달부터 잇따라 체결함. 중국 국영 알루미늄

회사는 호주 광산회사 리오틴토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195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중국 자동차회사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

는 외국 자동차회사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

- 또 중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90여명의 기업 경영진과 함께 유럽으

로 ‘쇼핑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물론 민간차원에서도 가격이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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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의 부동산을 사기 위한 여행단이 조직되기도 

했음. 이쯤 되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새로운 투자와 대출의 원동

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

겨질 수도 있음.

- 경제위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 부진이라는 타격을 입었지만, 항공 및 

해상 운송료가 지난해 이후 60% 이상 떨어지고 중국내 노동 비용

도 급락한 점은 오히려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

가 된다는 분석도 제기됨. 인텔이나 영국 IMI같은 몇몇 다국적기업

들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생산 시설을 축소하면서도 중국 

투자는 오히려 늘리는 모습 또한 중국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배경으로 거론됨. 미국 신문들은 중국이 위기 뒤에 더 강해지

기 위해 극복해야 할 점들도 열거함. 중국 경제가 여전히 대규모의 

자본 지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사회 안전망이 취약해 중국인들의 

저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고급 인력들의 대량 실업이 자칫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과제들임.

 日, 인도‧브라질‧남아공과 차관급 회담(3/17)

- 일본 정부가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과 차관급 정

책 대화를 신설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일 

보도함. 일본 정부는 이들 국가가 대표적인 신흥국가인 만큼 앞으로 

유엔 개혁이나 테러, 금융위기 등의 국제적인 과제에서 연대하는 방

안을 모색할 계획임. 또 이들 3개국은 원유나 희귀 금속을 풍부하게 

보유한 만큼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나 무역 확대도 도모할 방침임.

- 일본 정부는 늦어도 올 8월까지 이들 국가와 정책 대화의 틀을 구축

하고 첫 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각국과 조정 중임. 회의 주제는 환경 

및 기후변동, 유엔 안보리 개혁, 식량문제 등으로 잡고 있음.

 “북한 전력난이 체제위협 요인”(3/16)

-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한 체제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북한 주재 

경력이 있는 서방 외교관들이 말함. 파이낸셜타임스(FT)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문제 전문가들과 서방 외교관들은 서울

주재 서방 대사관들이 개최한 북한관련 한 회의에서 북한의 전력난

이 굶주림이나 김정일의 건강문제 만큼이나 같은 무게로 북한의 체

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함.

-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은 반짝이는 한국과 일본에 둘러싸여 암흑의 

공백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홍수로 물이 찬 석탄광산, 수력발전소 부

족, 석유수입 감소로 바늘로 콕콕 찌른 듯한 얼마 안 되는 밝은 지

점마저 점점 유지하기 힘든 상황임.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노틸러

스 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죽어가는 

몸체의 엑스레이 사진”이라고 말함. 

- 1992년부터 북한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 노틸러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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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는 북한의 에너지 수요가 1990년 1천300 페타줄에서 2005년

에는 500페타줄로 줄었다고 밝힘. 1페타줄은 2만3천885t 정도의 석

유가 낼 수 있는 열량이다.

- 이런 에너지 수요 감소는 북한의 산업시설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

고 연구소는 밝힘. 2005년 이후 전력생산이 다소 회복됐지만 재난

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임. 북한에서 에너지 생산의 70%는 석탄에서 

나오지만 전체 광산의 60%가 물에 잠기면서 채굴기술이 부족한 북

한이 어려움에 처했고 석탄채굴 부족은 난방과 조리용 연료부족으

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헤이즈 소장은 “농촌지역 주민들

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이라면서 “농촌주민들이 땔감을 

찾기 위해 나무를 베면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말함. 지난해

까지 평양주재 영국 대사를 역임한 존 에버라드는 “북한에 새로 만

든 수력발전소를 가봤더니 1938년 스웨덴제 터빈을 장착하고 있었

다”고 말함. 그는 “(정치‧경제적)시스템이 너무 쇠약해 종말이 예상

치 못한 가운데 갑자기 올 것”이라고 말함.

 경제위기속 中 아프리카 투자 지속(3/17)

- 경제위기로 속속 떠나는 서방 투자자들과는 달리 중국은 오히려 아

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함. 츠젠신 중국아프리카발전기금(CADF) 최고경영자(CEO)

는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10억달러 투

자를 끝낼 것이라고 밝힘. 2006년 말 출범한 CADF는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4억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중국 기업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20억달러 추가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츠젠신 CEO는 예

상함.

- 그는 또 CADF는 내년에 20억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2단계 투자에 

착수, 목표치인 50억달러에 성큼 다가설 것이라고 덧붙임. 남아프리

카공화국의 상업 중심지 요하네스버그에 CADF 대표사무소 개소

를 앞둔 가운데 츠젠신 CEO는 “다른 투자자들이 찾지 않는 아프리

카는 중국의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말함.

- CADF는 2006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정상

회담 직후 설립됐으며 중국개발은행(CDB)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

다. CDB는 중국 국무원이 직접 통제함. 중국의 투자 계획에는 에

티오피아‧말라위‧모잠비크 농업 투자, 4억5천만달러 규모의 가나 

발전소 투자, 이집트‧나이지리아 산업단지 투자 등이 포함돼 있음. 

중국의 활발한 아프리카 투자는 경제위기로 아프리카를 떠나는 서

방 국가들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남아공 주식시장에서 540억위안

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중국인들은 오히려 630억위안이나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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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이란 유전에 속속 진출(3/16)

- 이란 국영 텔레비전방송은 15일 중국측 컨소시엄이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기 위해 이란 국

영 LNG사와 33억9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함.

- 이란 국영방송은 이번 계약으로 연간 1천50만톤의 LNG를 공동 생

산하게 된다고 덧붙였으나 중국측 컨소시엄의 이름과 그 자세한 사

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방송은 이 계약에 따라 파르스 가스전

의 12단계째 가스 액화시설 건설과 다른 가스전 블록이 중국측에 

넘겨진다면서 가스전이 페르시아만에 위치하고 있다고 전함. 방송

은 이어 이 사업이 3년내에 이행될 것이라면서 3개월 안에 유럽의 

한 회사가 중국 컨소시엄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중국과 이란은 지난 1월에도 이란 서부의 북 아자데간 유전 

개발에 나선다는 내용의 17억6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바 있음. 서

방의 석유 메이저들이 핵 에너지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 속에 세

계 제2의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이란에 대한 투자를 거절해 오

면서 이란은 그 핵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재를 가한 유엔 안보

리의 상임이사국중 하나인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이란은 지난 11일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이 전세계 매

장량의 8%로 추산되는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의 11단계 개발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갖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신 새로운 파트너를 구했

다고 밝히기도 함.

 “한반도 통일되면 日핵무장 가능성”(3/17)

-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뤄질 경우 비

핵화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수 있다

고 미국 의회 산하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이 전망함. CRS는 지난 

달 19일 발간한 ‘일본의 장래 핵문제: 정책논의, 전망 그리고 미국 

국익(Japan’s Nuclear Future: Policy Debate, Prospects, and 

U.S. Interest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힘.

-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뤄질 경우 일본은 핵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게 될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서 남북한이 통

일되고, 새 통일국가가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 일본은 다

른 계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봄. 특히 보고서는 “일부 일본 전

문가들은 핵무장한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보다 (일본에) 

더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왔다”고 소개하기도 함.

- 이어 보고서는 일본의 핵무장 여부 정책 결정은 한반도에 수립되는 

새국가의 정치적 태도, 미국과의 관계, 통일한국 정부의 대일(對日)

관계 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부연함.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 1965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했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일

본의 혹독한 식민통치로 인해 일본에 적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인접

한 한국인들이 일본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면 일본은 핵무기 능력



54

주간통일정세 2009-12

을 개발하도록 더 많이 강요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또 미국은 

한미동맹과 6자회담에서의 주도적 역할 등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든 미국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반도 

미래에 대한 향후 미국의 비상사태 계획에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일본의 계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함.

 李대통령 “한‧이란 협력분야 확대 필요”(3/16)

-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아야톨라 하셰미 샤루디  

이란 사법부 수장의 예방을 받고 양국 우호협력 관계 증진방안 등

에 대해 의견을 나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의 주

요 교역대상국으로서 상호협력할 분야가 많다”면서 “양국 국민간 

상호 친근감을 바탕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

했다고 배석한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함.

- 이 대통령은 특히 “이란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 및 국민들의 보호

를 위해 이란 사법부가 각별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함. 이에 대해 

샤루디 수장은 “이란의 에너지‧자원 개발에 한국 기업과 협력하길 

희망한다”면서 “우수한 품질을 갖춘 한국 상품의 대(對)이란 수출

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함.

- 그는 또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사법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틀

인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합의될 것”이라고 소

개한 뒤 “이를 계기로 양국간 사법분야 협력은 물론 외교, 경제, 문

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함. 청와

대 관계자는 “샤루디 수장은 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이란 국정을 

이끌고 있는 핵심 3인방 가운데 한 명”이라며 “지난 1962년 한‧이

란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한국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

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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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北 미국인 억류 사례> (연합뉴스, 3/19)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이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취재 도중 억류된 것으로 19일 전해진 가운데 북한은 과거 

간첩 혐의 등으로 미국인을 억류했다가 협상을 통해 풀어준 사례가 있음.

▶ 지난 1999년에는 기업 활동을 하던 2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 당국

에 체포됐다가 추방됨.

▶ ‘합병‧투자’ 명목으로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서 활동하던 

서모 씨는 99년 10월29일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가 벌금을 내고 22일  

만에 추방됐고, 그에 앞서 병원과 의류공장을 짓기 위해 99년 5월 방북

했던 한모 씨는 “북한의 법질서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그 해 

6월 20일 중국으로 추방됨. 

▶ 1994년 12월에는 강원 금강군 이포리 휴전선 지역에서 순찰비행을 하

던 중 북한 영공으로 진입했다가 피격돼 붙잡힌 주한미군 헬기조종사 

보비 홀 준위가 억류됐지만 미국의 빌 리처드슨 하원의원이 방북, 북

한과 협상한 끝에 13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됨. 

▶ 1996년 8월에도 술을 마시고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간 한국계 

미국인 에번 헌지커 씨가 간첩 혐의로 북한에 구속됐다가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11월 방북한 리처드슨 의원이 북측과 

협상, 풀려남.

▶ 1958년 2월 미국인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과 승객 등 36명이 탑승했던 

부산발 서울행 대한민국항공사(KNA) 소속 항공기 ‘창랑호’가 간첩에 

의해 납북됐다가 3월에 26명이 귀환한 사례가 있음.

▶ 1968년 1월에는 미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동해상에서 정찰 임

무를 수행하다가 북측에 나포됐으며 북한과 미국이 11개월 간 협상을 

벌인 끝에 미국이 사과한 뒤 그해 12월 미국 승무원 83명이 석방됨.

zoo@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3/19/0511000000AKR200903192227000
14.HTML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
    /DEU <>
    /PTB <>
    /DAN <>
    /NLD <>
    /ESP <>
    /SUO <>
    /ITA <>
    /NOR <>
    /SVE <>
    /KO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